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매사추세츠 소비자들은 곧 호텔,

식당, 렌터카, 자동차 판매, 콘서트 티켓

, 일반 소비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부과

되는 정크 수수료(junk fees)와 자동 갱

신 결제에 대해 강력한 새 법적 보호를

받게 된다. 다만 항공사는 연방 규제 대

상이어서 예외다.

새 규정은 9월 2일부터 발효된다. 앞

으로 사업자는 헬스클럽, 스트리밍 서

비스, 출판물 구독 등과 같은 계약을 자

동 갱신할 경우 소비자에게 미리 이를

고지하고, 취소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을 제공해야 한다.

안드레아 캠벨 매사추세츠주 검찰총

장실은 약 2년만에 이 규정을 마련했으

며, 공청회와 기업 준비 기간을 위한 6

개월 유예 기간을 거쳤다. 이번 규정은

수십 년 전 제정된 주 소비자보호법을

근거로 하며, ‘불공정하거나 기만적

인’ 영업 행위를 금

매사추세츠, 9월부터 <정크 수수료> 법적 보호 시행

우스터 레드삭스 코리안 나이트 최근 케이팝처럼 펑펑 터졌다

(뉴튼=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우스터 레드삭스의 코리안 헤리티

지 나이트가 피날레를 장식한 불꽃놀

이처럼 화려하게 우삭스 폴라파크

(Polar Park)를 꽉 채운 관객들의 마

음을 사로잡았다.

올해 세 번째로 열린 우스터 레드삭

스의 코리안 헤리티지 나이트는 더욱

알차고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팬들에

게 한국 문화와 케이팝을 선보였다.

오후 6시에는 폴라파크 메인 게이트

앞에서 케이팝 커버댄스 그룹 ‘엄브

라’가 무대를 열며 분위기를 끌어올

렸고, 경기장 안에서는 태권도 시범이

펼쳐졌다. 경기 시작 전 애국가와 미

국 국가를 소프라노 양나래 씨가 불러

큰 환호를 받았다. 이날 식전 행사에

서는 보스톤 한인 입양아가 소개됐고

, 보스톤 총영사관 백민지 영사가 시

구에 나섰다.

경기장에는 평소보다 많은 한인들

과 케이팝 팬들이 몰려 전석이 일찌감

치 매진됐으며, 입석표만 판매됐다.

우삭스 최지원 데이터분석 및 그룹세

일즈 매니저는 “보통 금·토·일 경

기는 매진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에

는 한인들을 비롯한 새로운 팬들이 많

이 찾았다”고 설명했다.

경기 종료 후에는 케이팝 커버댄스

팀 ‘허시(Hush)’가 홈 베이스 위에

서 공연을 펼치며 관중의 환호를 받았

다. 최근 미국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

는 ‘케이팝 데몬헌터스(Kpop

Demon Hunters)’ 영화와 음원 열풍

도 맞물려 케이팝 무대는 더욱 큰 호

응을 얻었다. 

마지막 순서는

▶▶7면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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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회 째 코리안헤리티지 나이트 케이팝 인기 확인 

우스터 시는 태극기 게양, 조시 패티 시장 선언문 낭독 

지난 22일 우스터 폴라파크에서 개최된 코리안 헤리티지 나이트에서 케이팝 커버댄스 팀인 허시(Hush)가 경기 후 홈 베이스 위에서 댄스를 선보이고 있다

자동 갱신 청구도 고지, 취소 의무화

▶▶9면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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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스턴협

의회(회장 한문수)는 지난 8월 19

일 종무식에 김재휘 총영사를 초청

해 강연회를 갖고 지난 2년간의 활

동을 마무리했다.

행사는 한문수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한 회장은 “모든 분들

께 감사드리며 각자가 1분씩 소감

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다”며 짧고

도 의미 있는 개회사를 전했다. 김

재휘 총영사는 ‘민주평화통일 자

문위원의 역할과 공공외교의 중요

성’을 주제로 강연을 펼치며 21기

의 마지막 시간에 의미를 더했다. 

김 총영사는 2년 전 보스턴 부임

과 평통 21기 출범 시기가 맞물렸던

특별한 인연을 회고하며, 위임장을

직접 수여하고 출범식을 함께 했던

순간을 언급했다. 그는 강연에서

21기 활동 평가와 기대, 통일, 그리

고 한인 동포사회의 리더로서 평통

의 역할이라는 세 가지 주제를 중

심으로 메시지를 전했다.

김 총영사는 헌법에 근거한 대통

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통이 통

일정책의 두뇌 역할을 하고 재외동

포 사회의 통일 공감대를 형성하는

막중한 책무를 맡고 있다고 강조했

다. 이어 보스턴협의회가 다양한

세대의 자문위원 참여와 세대 간

대화를 이끌어낸 점을 높이 평가하

며 “보스턴협의회의 성과는 다른

지역 협의회에도 귀감이 되고 있다

”고 말했다.

그는 또한 “통일은 변함없는 목

표이지만 그 방식을 시대와 사회

변화에 맞게 창의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며, 미국 사회에서 통일의

의미를 널리 알리고 이해를 높이는

데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

부했다. 아울러 공공외교뿐 아니라

개인 차원의 ‘민간외교(Civil

Diplomacy)’ 역시 중요하다며 동

포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

다.

강연에 이어 한문수 회장과 오은

희 간사는 21기 활동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낸 약 10명의 자문위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이후 자문위원

들은 만찬을 나누며 21기 활동에 대

한 소감을 1분씩 발표하며 종무식

을 마무리했다. 이날 행사에는 자

문위원뿐 아니라 평통 활동을 배우

고자 한 대학생, 그리고 뉴잉글랜

드바이오사이언스협회(NEBS) 임

원들도 함께했다.

한문수 회장은 “ 평통의 기존활

동을 보강하고 여러 세대간의 조화

를 위해 특별히 차세대들과 젊은

대학생들의 참여에 각별한 관심을

기월였다”고 평상시에 밝혀왔고

이에 대한 많은 진전을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2년간 보스턴협의회는 청

소년 골든벨, 우번시 참전용사 묘

비 국기 달기와 같은 기본 행사는

물론, 주보스턴총영사관과 공동으

로 진행한 ‘차세대 전문직 공공외

교 포럼’, 하버드대 주최 ‘한미

평화통일 포럼’ 등을 통해 지역사

회와 차세대 한인 리더들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보스톤 협의회는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오는 22기를 준비하고 있

다.   

bostonkorean@hotmail.com

<전체 기사 읽기>

평통 보스턴협의회, 김재휘 총영사 초청 강연·종무식으로 21기 활동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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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통 관악기 연주자 가민 초청 연주회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턴 한미예술협회는 오는 9월 7

일(일)에 <한국 전통음악 시리즈> 의

하나로 가민(Gamin) 초청 연주회를

개최한다. 작년 11월과 지난 4월에

이어 계속되는 이 시리즈는 하우스

콘서트로 일요일 오후에 진행되는

데, 아늑한 분위기에서 수준 높은 한

국 전통 음악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전통 관악기인 피리, 생황, 태평소

연주자인 가민은 중요무형문화재

제46호인 <피리 정악 및 대취타>의

이수자이며, 2000년부터 2010년까지

국립국악오케스트라의 단원으로 활

동하였다. 

그 후 그는 뉴욕으로 기반을 옮겨

서 전통 음악과 현대 음악을 넘나드

는 활발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

2021년에는 제롬 힐 재단과 하워드

재단으로부터 펠로우십을 받았고,

2022년부터는 UCLA의 민족음악학

과에서 한국 음악 프로그램의 디렉

터로 가르치고 있다. 

Between Breaths 라는 제목이 붙

은 이번 음악회에서 그는 소리, 기억

, 정체성이란 개념을 엮은 멀티미디

어 공연을 선보인다. 여러 장소와 언

어, 문화 속에서 살면서 음악적, 정신

적, 정서적인 리니지(혈통)를 이어

간다는 것의 의미를 고민하며 만든

프로그램이다.

좌석이 한정되어 있고 이웃의 미

국인들에게 인기가 많은 콘서트이

므로, 사전 예매가 권장된다.

<음악회 정보>

Between Breaths: Sonic Memoir

장소: 100 Puritan Lane, Sudbury,

MA

일시: 2025년 9월 7일(일) 오후 3시

입장료: $20

상세 정보: www.kcsboston.org

bostonkorean@hotmail.com

<전체 기사 읽기>

보스톤 산악회 질랜드 마운틴으로 14차 정기 산행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턴산악회가 오는 9월 6일

토요일 뉴햄프셔 화이트필드에

위치한 질랜드 마운틴(Zealand

Mountain)으로 14차 정기 산행을

떠난다. 

이번 산행은 난이도5단계 중

3~4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참

가자들은 체력과 경험에 따라 세

가지 코스를 선택할 수 있다. A조

는 질랜드 마운틴 정상을 목표로

하는 왕복 11.2마일 코스, B조는

전망이 뛰어난 질클리프(Zea-

cliff)까지 왕복 8마일, C조는

AMC 산 장 인  질 랜 드  폴

(Zealand Fall)까지 비교적 가벼

운 왕복 4.6마일 코스로 진행된다

.

특히 초입 2마일 구간은 평탄

하고 아름다워 뉴햄프셔 산행 초

보자들에게도 인기가 높다. 몇 년

전 에 는  이  구 간 에 서  무 스

(Moose)를 목격하기도 했다. 산

행 전체 소요시간은 약 6~7시간

으로 예상된다.

준비물로는 배낭, 등산화, 방풍

의, 우의, 장갑, 모자, 스틱, 식수

및 간편 중식이 권장되며, 특히

정상 기온 변화에 대비해 겨울 장

갑과 방풍 재킷을 준비해야 한다.

초보자는 B조 또는 C조 참여를

권장하며, 면 티셔츠나 청바지 등

은 삼가고 드라이핏(Dry Fit)과

같은 기능성 의류를 착용해야 한

다.  

산행 당일 집결 시간은 오전 7

시 정각, 장소는 93번 뉴햄프셔 출

구 2 파크앤라이드에 위치한 보

스톤익스프레서버스터미널

Boston Express Bus Terminal이

다. 차비는 1인당 20달러다.

산행 신청은 9월 4일(목) 오후 6

시에 마감한다. 신청 시 원하는

코스(A·B·C), 차량 제공 가능

여부 등을 밝혀야 하며, 첫 참가

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남

겨야 한다. 산악회 측은 “신청

후 부득이하게 불참할 경우 반드

시 연락해달라”며 협조를 당부

했다.

한편 이번 산행은 기상 상황에

따라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

며, 참가자들은 전날 보스턴산악

회 홈페이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

요하다. 문의는617-780-9588에 하

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전체 기사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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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사추세츠 주택시장 해빙조짐, 거래 증가 매물도 급증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매사추세츠 주택시장에서 그동

안 얼어붙었던 거래가 다소 살아나

며 해빙 조짐을 보이고 있다. 마침내

고금리를 현실로 인식하면서 거래

량과 매물이 동시에 늘어나고 새로

운 국면에 들어선 모습이다. 

그레이터보스톤부동산중개인협

회(GBAR)가 20일 발표한 자료에 따

르면, 지난 7월 보스톤권 단독주택

중간가격은 96만7천 달러로 전달인

6월 100만 달러를 넘었던 수준에서

소폭 하락했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91만8천 달러에 비해 여전

히 5.3% 상승한 수치다.

거래량은 오히려 증가세를 보였

다. 7월 한 달간 매매된 단독주택은

1,256채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5%

늘었다. 신규 매물과 기존의 매물 재

고 역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 단독주

택 매물 재고는 전년 동기 대비

19.4% 증가했고, 콘도 재고는 29%나

늘어났다.

GBAR 회장 마크 트리글리오니

는 “가격이 적정하게 책정된 주택

들은 여전히 빠르게 팔리며, 매도자

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가 성사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매물 증가세는 수년간 고금

리 때문에 거래를 미뤄왔던 집주인

들이 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를 버리

고 다시 시장에 나오기 시작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2021년 7월 평균

2.86%였던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는

최근 6.58%까지 올라 주택 이동을 주

저하게 만들었으나, 공급 부족 심화

가 집값 상승을 압박해왔다.

한편, 부동산 분석기관 워렌 그룹

(Warren Group)에 따르면 매사추

세츠 전체 단독주택 중간가격은 지

난해 65만 달러에서 올해 7월 66만5

천 달러로 상승했다. 주 전역에서도

여전히 집값 상승 압력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가격은 단기적으로 조정되는 모

습을 보였지만, 지역 내 구조적인 공

급 부족이 해소되지 않는 한 주택가

격이 의미 있게 떨어지기는 쉽지 않

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전체 기사 읽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9월 <라이선싱 & 지식
재산권(IP)> 웨비나 개최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미국지사

(KHIDI USA)가 오는 9월 4일

목요일 오후 8시에 글로벌 제약

사와의 협상 및 지식재산권 전략

을 주제로 한 온라인 웨비나를 개

최한다.

이번 웨비나의 주제는 “글로

벌 제약사와 아웃라이선싱 협상

및 한국 기업을 위한 특허 포트폴

리오 최적화 전략”으로, 한국 바

이오·제약 기업들의 미국 진출

과 경쟁력 강화를 돕기 위한 프로

그램이다.

행사는 크게 두 세션으로 나뉜

다. 첫 번째는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전략(Building Value in

Your Patent Portfolio)이며, 두 번

째는 전략적 협력에서의 가치 극

대 화 (Maximizing Value in

Strategic Collaborations)이다. 

이번 웨비나에는 정석제이 유

변호사(Foley Hoag LLP)가 모

더레이터로 참여하며, 라이선싱

분야에서는 Sarah Cooleybeck과

Sumi Sedor, 지식재산권 분야에

서는 David Halstead 변호사가

연사로 나선다.

웨비나는 사전 등록자에 한해

무료로 참여 가능하며, 참가자는

아래 링크에서 이메일을 등록하

면 개별 접속 링크를 받을 수 있다

.

▶ 등 록  링 크 :

https://us06web.zoom.us/webi-

nar/register/WN_r31aMt2_S

NSZktETsNASiw#/registration

문의: www.khidiusa.org

bostonkorean@hotmail.com

<전체 기사 읽기>

7월 거래 늘면서 단독주택 매물재고 약 20%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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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유학생 체류 4년 제한 추진…보스톤 파장 예상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유

학생(F-1)과 교환방문자(J-1)의

미국 체류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

한하는 새로운 규정을 제안했다.

이번 조치는 1978년 이후 40년 넘

게 유지돼 온 ‘신분 유지 기간

(Duration of Status)’ 제도를 사

실상 폐지하는 것으로, 한인 유학

생들과 교육 도시인 보스톤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안보부(DHS)는 27일 보도

자료에서, 그간 유학생들이 학업

을 이어간다는 이유로 사실상 무

기한 체류해 온 제도가 “안보 위

험과 세금 낭비를 초래하고 미국

시민들을 불리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DHS 대변인은 “이번 규정은

특정 비자 소지자들이 미국에 머

무는 기간을 제한해 더 이상 남용

이 불가능하게 한다”며 “국토안

보부가 학생 및 교환비자를 관리

하는 부담을 덜 것”이라고 설명

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유학생과 교

환방문객은 자신이 참여 중인 프

로그램 기간 내에서만 체류가 가

능하며, 최대 4년을 넘길 수 없다.

체류 연장을 원할 경우 이민국

(USCIS)에 별도 신청을 해야 한

다.  또한 I비자로 입국하는 외국

언론인 역시 최초 240일, 이후 최대

240일 연장만 허용된다.

2020년 첫 시도, 바이든 행정부가

철회했지만 부활

이번 규정은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말기인 2020년에 한 차례 추

진됐으나, 2021년 바이든 행정부에

의해 철회된 바 있다. 당시 미국 내

대학과 의료계 단체들은 “학업과

수련 과정이 4년을 넘어가는 경우

가 많아 학위 과정과 의료 인력 양

성에 큰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

며 강력히 반발했었다.

이번 재추진은 최근 국제학생

유입을 제한하는 일련의 강력 조

치에 이은 카운터 펀치에 해당한

다. 

올해 초에는 수천 명의 F-1 학

생들이 연방 법 집행 데이터베이

스에 이름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통보 없이 합법적 체류 신분이 박

탈되고 비자가 취소됐다. 또 수주

간 비자 인터뷰가 중단되면서 가

을 학기 입학을 앞둔 학생들 사이

에 불확실성이 확대됐다. 고등교

육 단체들은 벌써 내년도 외국인

유학생 등록이 급감할 것이라고

경 고 했 다 . 국 제 교 육 자 연 합

(NAFSA)은 올 가을 학기에만 국

제 유학생들의 수는 약 15만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학이 많은 보스톤의 경우 유

학생의 감소란 문제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 각종 자료에 따르면 하

버드는 국제학생이 27%, MIT는

학부가 12%, 대학원이 40%에 달

한다. 보스톤대학(BU)도 국제학

생이 약 29%, 노스이스턴은 전체

학생의 절반 정도가 국제학생이다

.

영원한 학생 제도 종식, 납세자의

이득 보장위해 검증 강화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경제팀

은 “외국인 체류를 무기한 허용

해온 과거 정책이 사실상 ‘영원

한 학생’을 양산했다”며 제도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또 “미국 납세자가 이미 칩스

법 등으로 기업을 지원했듯이, 외

국인 체류 역시 납세자의 이익이

보장되도록 정기적 검증이 필요하

다”는 논리를 편다. 이는 대통령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인 스

티븐 마이런(미란, Miran)의 논지

다. 

반면 대학과 병원들은 교육·연

구·의료 현장에서 인력 수급 차

질을 우려할 수 있다. 학부·대학

원 과정의 상당수가 4년 이상 소요

되며, 의사 수련 과정 역시 장기 체

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STEM 전공 유학생과 레지던트

과정에 참여하는 의사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한인 유학생 사회에도 직접 타격

이번 규정은 한인 사회에도 변

화를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한국

은 매년 4만~5만 명의 유학생을 미

국에 보내는 3위 유학생 보유 국가

다. 특히 박사과정, 의학 수련, 장

기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

생들이 많아 체류 기간 제한은 학

업 지속 가능성을 위협한다. 연장

심사 과정에서 불합격하거나 지연

될 경우 학업 중단, 귀국이라는 최

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당장 큰 변화를 없을 것

이번 규정은 최소한 내년 학기

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여 당장 큰

변화를 일으키지는 않는다. 그러

나 최근 15명의 브라운대 학생들

이 국무부의 비자발급 거부로 미

국에 입국하지 못하는 등 유학생

에 적대적인 정책이 지속되는 한

유학생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된다. 

유학생들은 향후 비자 연장 심

사 신청을 할 경우를 대비해 미국

내 생활에서 법집행기관에 연루될

수 있는 행동은 삼가고 상당한 주

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성기주 변호사는 “4년 후 다른

학위를 하는 경우 신분연장의 번

거로움이 생긴다”고 지적하고 “

국토부가 유학생에 대한 심사와

감독의 기회를 갖게 되므로 미국

에서 공부하고 싶으면 문제 일으

키지 말고 얌전히 공부하라라는

메세지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

했다. 

규정은 아직 제안(Proposal) 단

계로, 향후 60일간의 의견 수렴 절

차를 거쳐 확정 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나 행정부가 강력히 추진 의

지를 밝힌 만큼 실제 시행 가능성

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시행

시점은 내년 학기부터 적용될 수

있어, 보스톤을 비롯한 주요 대학

가 유학생 사회가 변화를 맞을 것

으로 보인다.

editor@bostonkorea.com

<전체 기사 읽기>

(현재 영업중)

미국 고등교육·의료계 반발 속 한인 유학생 사회에도 타격
유학생 사회 변화 불가피, 한인 사회에도 영향 줄 듯 
4년 넘게 체류하기 위해서는 다시 신청서 재출해 심사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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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 자녀 텍스 크레딧, 아동 빈곤율 완화 효과 입증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팬데믹 이후 자녀 텍스 크레딧

(Child Tax Credit)을 도입한 12개 주

가 그렇지 않은 주들에 비해 아동 빈

곤율 상승을 억제한 것으로 나타났

다. 콜롬비아대학교 빈곤·사회정

책센터(CPSP)가 최근 발표한 분석

결과다.

이번 연구는 주별 자녀 텍스 크레

딧이 몇 명의 아동을 빈곤에서 벗어

나게 했는지를 추정하고, 2021년 말

종료된 연방 차원의 팬데믹 특별 자

녀 텍스 크레딧과 비교했다. 연구진

은 “연방 지원 축소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가정들에게 주 단위의 프로

그램이 일정 부분 완충 역할을 했다

”고 설명했다.

미네소타주의 경우 17세 이하 아

동 1인당 최대 1,750달러까지 제공하

는 크레딧이 1만3천 명의 아동을 빈

곤에서 벗어나게 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연방 자녀 텍스 크레딧이 유

지됐다면 혜택을 보았을 것으로 추

정되는 3만1천 명의 절반 가까운 수

준이다. 버몬트주의 프로그램도 뚜

렷한 효과를 보였지만, 캘리포니아

와 일리노이의 경우 연방 크레딧 대

비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매사추세츠는 13세 미만 아동 1인

당 최대 440달러를 제공하는 자녀 텍

스 크레딧을 운영하고 있으나 효과

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2023년부터 시행된 매사추세

츠 주 자녀 텍스 크레딧은 가계 부담

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팬데

믹 당시 직장이 파트타임으로 전환

되며 소득이 줄었던 매사추세츠 주

민 후옹 부(40)는 “2021년 연방 자녀

텍스 크레딧 덕분에 생활이 버틸 수

있었다”며 “주 자녀 텍스 크레딧

역시 물가 상승 속에서 큰 도움이 되

고 있다”고 말했다.

연방 차원의 지원은 훨씬 큰 효과

를 보였다. 2021년 ‘미국구조계획

(American Rescue Plan)’에 따라

최대 3,600달러까지 완전 환급 가능

한 자녀 텍스 크레딧이 도입되자 아

동 빈곤율은 사상 최저인 5.2%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재정 부담이 크다

는 이유로 2021년 말 종료되면서 아

동 빈곤율은 다시 급등, 2023년에는

13.7%로 치솟았다.

콜롬비아대 CPSP의 추적 지표에

따르면 2024년 12월 기준 미국 아동

의 22.5%가 빈곤선 이하에서 생활하

고 있었다. 이는 4년 전 같은 시점

14.7%에서 크게 악화된 수치다.

한편 올해 초 공화당은 새 재정 패

키지를 통해 연방 자녀 텍스 크레딧

을 1인당 최대 2,200달러로 확대했지

만, 완전 환급이 아니어서 저소득층

은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한다는 지

적이 나온다. 미주리주 조시 홀리 상

원의원은 최대 5,000달러까지 월별

현금 지급을 허용하는 추가 확대안

을 제안하며 “근로 가정에 세제 혜

택을 제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이라고 강조했다.

진보 성향 싱크탱크 CEPR의 줄

리 차이 경제학자는 “자녀 텍스 크

레딧을 보다 대폭 확대해야 실직이

나 경기 침체기에 가계가 겪는 충격

을 완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전체 기사 읽기>

매사추세츠 주민 35만 명, 건강보험
리베이트 받는다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주민 35만 명

이상이 오는 9월부터 건강보험 리

베이트를 받게 된다.

주 보험 규제 당국은 26일, 총

7,560만 달러 규모의 리베이트가

개인 보험 가입자와 소규모 고용

주를 대상으로 한 5개 보험사 상

품에서 지급된다고 발표했다. 지

난해 지급액은 5,160만 달러였다.

리베이트 제도는 보험사가 3년

평균 ‘의료손실비율(Medical

Loss Ratio)’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발동된다. 주법에 따

르면 보험사는 개인 및 소규모 그

룹 가입자의 보험료 중 최소 88%

를 실제 의료 서비스 제공에 사용

해야 한다. 이 기준을 지키지 못하

면 그 차액만큼 가입자에게 돌려

줘야 한다.

마이클 칼자우 매사추세츠 보

험 커미셔너는 성명을 통해 “이

리베이트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

라 가족과 소규모 사업주에게 직

접 돌아가는 돈”이라며 “법 집

행은 소비자 보호와 함께 보험사

들이 행정 비용을 줄이고 보다 효

율적으로 의료를 제공하도록 유

도하는 전략의 일환”이라고 강

조했다.

주 당국은 이번 리베이트가 최

근 인플레이션을 웃도는 의료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

에게 일정 부분 위안을 줄 것이라

고 설명했다. 동시에 연방 정부 지

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주정부

가 의료비 상승을 억제하고 의료

접근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

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리베이트 액수는 보험사별, 그

리고 각 가입자의 보험료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이번에 리베이트

를 지급하는 보험사는 매사추세

츠 블루크로스·블루쉴드 HMO

블루, 폴런 커뮤니티 헬스 플랜,

하버드 필그림 헬스케어, 매스 제

너럴 브리검 헬스 플랜, 유나이티

드헬스케어 인슈어런스 컴퍼니다

. 리베이트는 수표로 직접 지급되

거나 향후 보험료 납부 시 크레딧

으로 반영될 수 있다.

<전체 기사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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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사추세츠 핵융합발전기업 CFS,
8억6천3백만 달러 투자 유치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에 본사를 둔 핵

융합 발전기업 커먼웰스 퓨전 시

스템스(Commonwealth Fusion

Systems, CFS)가 8억6천3백만 달

러(약 1조1천억원)에 달하는 신규

투자금을 확보했다. 

보스톤비지니스저널에 따르면

올해 벤처투자 가운데 최대 규모

중 하나로 꼽히는 이번 투자에는

엔비디아 벤처캐피털 부문

(NVentures)을 비롯해 기존·신

규 투자자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번 자금 조달로 CFS의 누적

투자금은 약 30억 달러에 이르게

됐다. 회사는 현재 기업가치를 공

개하지 않았으며, 이번 라운드는

목표액 8억 달러를 웃도는 규모로

조성됐다. 이는 2021년 18억 달러

규모 시리즈B 투자 이후 4년 만의

대규모 자금 유치다.

CFS는 이번 자금을 데븐스

(Devens)에 건설 중인 핵융합 실

증 장치 ‘SPARC’ 완성에 투입

하고, 버지니아에 계획 중인 첫 상

업용 핵융합 발전소 ‘ARC’ 개

발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ARC 발

전소는 2030년대 초반 전력망에 처

음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목

표로 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구글이 ARC 발전

소에서 200MW 전력을 구매하기

로 약정하면서 업계의 주목을 끈

바 있다. 이번 투자 소식과 함께 열

린 기자회견에서 밥 멈가드(Bob

Mumgaard) CEO는 “추가 자금

확보가 일정에 변화를 주지는 않

는다”며 “ARC 발전소는 계획

대로 2030년대 초반 전력 생산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공개(IPO) 가능성에 대해

서는 “장기적으로 핵융합 기업은

언젠가 상장할 수밖에 없지만 지

금 당장은 사모 시장에서 충분히

자금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통

해 더 유연하게 이해관계자들과

함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라운드에는 일본 미쓰이물

산·미쓰비시 상사를 비롯해 12개

일본 기업 컨소시엄이 새로 합류

했으며, 브레반 하워드(Brevan

Howard), 모건스탠리 계열 카운

터포인트 글로벌(Counterpoint

Global) 등도 신규 투자자로 참여

했다. 기존 투자자인 브레이크스

루 에너지 벤처스, 에머슨 콜렉티

브, 구글, 호슬라 벤처스, 타이거

글로벌 등도 다시 자금을 보탰다.

CFS의 데븐스 캠퍼스는 60에이

커(약 24만평)에 달하며, 하루 평

균 600~800명이 근무한다. 전체 직

원 수는 약 1,000명 규모다. 회사는

이번 투자금과 관련해 신규 고용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hsb@bostonkorea.com

<전체 기사 읽기>

매사추세츠, 9월부터 <정크 수수료>
법적 보호 시행

지하는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소비자

보호 장치 중 하나로 평가된다.

정크 수수료란 무엇인가?

정크 수수료는 소비자에게 처음 제

시된 가격에는 포함되지 않다가 결제

직전에 추가되는 숨겨진 비용이나 불

필요한 비용을 의미한다. 예컨대 호텔

이 1박 150달러라고 광고한 뒤, 결제 과

정에서 ‘편의 수수료 5달러’, ‘수

건 사용료 3달러’를 붙여 실제 가격

이 158달러로 올라가는 경우가 대표적

이다. 이는 ‘드립 프라이싱(drip

pricing)’이라고도 불린다.

새 규정의 핵심: 총액 표시 원칙

앞으로는 판매자가 처음 제시하는

가격이 최종 가격이어야 한다. 단 세

금과 배송비는 제외할 수 있다. 즉, 호

텔은 150달러 대신 158달러를 총액으

로 명시해야 한다. 필수 요금은 모두

광고 가격에 포함돼야 하며, 발레 파킹

과 같은 선택적 서비스 요금은 제외될

수 있다.

허위, 기만적 행위도 금지

미끼 상품(bait-and-switch) 방식,

즉 소비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값싼 상

품을 광고한 뒤 실제로는 다른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도 금지된다. 특히, 자

동차 판매 광고는 이런 방식이 대부분

이었다. 

자동 갱신 계약 규제

새 규정은 자동 갱신 계약(negative

option contract)도 집중적으로 다룬

다. 이는 소비자가 아무 행동을 하지

않아도 구독이나 회원권이 자동으로

갱신되는 경우를 말한다. 대표적 사례

는 헬스클럽 회원권, 스트리밍 서비스

, 신문잡지 구독 등이다. 무료 체험 후

유료 전환되는 서비스도 포함된다.

사업자는 앞으로 두 가지를 의무화

해야 한다. ▲정기적 고지: 매 결제 시

점마다 소비자에게 금액과 취소 방법

을 안내해야 한다. 월간 구독의 경우

매월 고지해야 하며, 장기 계약의 경우

결제 5~30일 전에 통지해야 한다.

▲간편 취소: 가입이 원클릭으로 가

능했다면 해지도 원클릭이어야 한다.

서면 통보나 복잡한 절차를 요구해서

는 안 된다.

렌트, 식당, 배달 서비스 적용

임대인도 렌트 광고 시 모든 필수 비

용을 포함해야 한다. 다만 수도·하수

도 개별 계량 요금은 예외다. 음식점

은 대규모 손님에게 의무 서비스 요금

을 부과할 수 있으나 반드시 명확히 표

시하고 종업원에게만 배분돼야 한다.

배달 서비스는 음식 가격에는 수수료

를 포함하지 않아도 되지만, 최대 필수

요금은 명시해야 한다.

집행과 소비자 권리

검찰총장은 규정 위반 사업자를 상

대로 공익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소비자도 스몰클레임 등 법원을 통해

직접 제소할 수 있다. 소송에서 승소

한 소비자는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

받을 수 있다.

불만 신고 방법

소비자는 매사추세츠 검찰총장 소

비자 핫라인(617-727-8400)으로 전화

하거나 소비자 불만 접수를 통해 구제

신청할 수 있다.

hsb@bostonkorea.com

▶▶1면에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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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코리아
광고 모집 문의

617.254.4654

케임브리지의 새 바람, 나인 윈터스 베이커리
(보스톤=보스톤코리아) 김유림 기자 = 케임브리

지에 독창적인 매력을 지닌 베이커리가 문을 열

었다. ‘나인 윈터스 베이커리(Nine Winters

Bakery)’는 단순한 빵집을 넘어, 음식이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채운다는 믿음을 담고 있는 공

간이다. 이 빵집의 더 특별한 점은 이곳에서 한국

적인 풍미와 뉴잉글랜드의 감성이 만난다는 점이

다.

창업자 마리사 페롤라(Marissa Ferola)는 매사

추세츠에서 자란 한국 입양인이다. 성인이 되어

자신의 뿌리를 탐색하기 시작한 그녀는 엄마가

된 후, 음식이라는 가장 친밀한 언어로 한국 문화

를 되찾고 아이들과 나누고 싶었다. 그 결과가 바

로 나인 윈터스다.

그녀와 함께하는 공동 창업자는 바로 두 딸, 자

닌(Janine)과 윈터(Winter). 호기심 많고 새로운

음식을 즐기는 두 아이는 나인 윈터스의 메뉴에

영감을 주는 든든한 파트너다.

메뉴는 한국의 전통과 창의성의 만남으로 탄생

했다. 적당히 달콤하고, 한국적인 풍미가 스며 있

는 즐거움으로 아이들도 함께 먹을 수 있는 음식

을 목표로 한다.

브라운 버터 쿠키에 고소한 참깨와 초콜릿 청

크인 ‘블랙 세서미 초콜릿 칩’과, 쌉싸름한 쑥

과 바닐라가 어우러진 쿠키 ‘쑥 스월’이 대표

적이다.  밀크브레드 메뉴도 눈길을 끈다. 고추장

시트러스 스티키 번, 인절미 크림 번, 코리안 갈릭

브레드는 한입만으로도 이곳의 정체성을 느낄 수

있다. 케이크 라인업은 더 독창적이다. 초콜릿 막

걸리 케이크, 탠저린 바닐라, 블루베리 업사이드

다운이 대표적이다.

아침에는 계란빵이나 과일 파르페, 점심에는

고추장 볼로네제, 그리고 데빌드 마약 계란 같은

메뉴도 준비돼 있어 하루 어느 때든 새로운 맛을

즐길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한국적 감성과 실험적인 정

신을 살린 시그니처 커피메뉴는 칵테일 바를 연

상시킨다. 로즈마리 시럽, 스모크, 라이트 로스트

, 레드아이로 만든 ‘찜질방 커피’로 상상이 가

지 않는 조합을 선보인다. 또한 팻 워시드 커피,

사과, 생강, 스모크 글라스로 만든 ‘갈비 커피’,

솔티드 커피 토닉과 오렌지 마멀레이드로 만든

‘제주 아일랜드 커피’도 있다. 

여기에 된장 카라멜, 들깨 시럽, 고추장 모카 같

은 시럽을 추가하면 한국인이라도 색다른 경험이

될것이다. 

나인 윈터스는 빵과 커피뿐 아니라, 문화를 나

누는 공간을 지향한다. 가게 내부에는 한인 아티

스트 심기완과 서울 기반 브랜드 제도 세라믹스

의 도자기가 쓰이고, 벽에는 아티스트 아스트로

웡사락의 벽화가 자리 잡고 있다. 앞으로는 입양

인 네트워킹, 다문화 어린이 스토리타임, 셰프 팝

업 등 다양한 커뮤니티 이벤트도 열릴 예정이다.

나인 윈터스는 단순한 베이커리가 아니다. 한

국의 뿌리, 새로운 전통, 그리고 따뜻한 공동체가

공존하는 이곳에서, 마리사 페롤라는 가족의 이

야기를 빵과 커피로 풀어내고 있다. 다음 주말, ‘

쑥 스월’ 쿠키와 ‘제주 아일랜드’ 한 잔을 곁

들여, 그녀의 이야기를 맛보는 건 어떨까?

위치: 292 Concord Ave

Cambridge, MA 02138

영업시간: 오전 9시- 오후 3시 30분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ninewinter-

sma/?hl=en

웹사이트: https://www.ninewinters.com/

bostonkorean@hotmail.com

<전체 기사 읽기>

비타민 D, 세포 노화 늦춘다…브리검 여성병원 연구팀
“4년간 임상시험 결과”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브리검앤위먼스 병원(Brigham and

Women’s Hospital)과 하버드대 연구

진이 4년에 걸친 임상 연구에서 비타민

D 보충제가 세포 수준의 노화를 늦출 수

있다는 새로운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흔히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비타민 D3 보충제의 실제 항노

화 효과 여부를 대규모 무작위 임상시험

(Randomized Clinical Trial) 방식으로

검증한 첫 연구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아메리칸 저널 오브 클리니컬 뉴트리

션(American Journal of Clinical Nu-

trition) 5월호에 게재된 연구는 참가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절반은

매일 2,000 IU의 비타민 D3를 4년간 복

용했고, 나머지는 가짜약(placebo)을 섭

취하게 한 후 생물학적 노화를 분석했다

. 

연구진은 참가자들의 세포 염색체 말

단에 위치한 ‘텔로미어(telomere)’ 길

이에 주목했다. 텔로미어는 세포가 분열

할 때마다 짧아지며, 짧아질수록 염색체

전체가 손상돼 염증, 만성질환, 암, 심혈

관질환 등 다양한 노화 관련 질환 위험

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버드 의대 및 브리검 여성병원 교수

이자 연구 책임자인 조앤 맨슨(JoAnn

Manson)은 “비타민 D 보충제가 세포

수준에서 노화를 유발하는 핵심 경로 중

하나인 텔로미어 단축을 막아주는 효과

가 확인됐다”며 “4년간 보충제를 복

용한 그룹의 텔로미어 길이는 실제로 1

년치 노화에 해당하는 수준에 불과했지

만, 위약 그룹은 4년치 노화와 일치했다

”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오메가-3 지방산 보충제

의 항노화 효과도 함께 살폈지만, 유의

미한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보스턴대 의대의 비타민 D 권위자인

마이클 홀릭(Michael Holick) 교수는

보스톤글로브와의 인터뷰에서 “비타

민 D 결핍은 심혈관질환, 제2형 당뇨병,

감염병 등 다양한 질환 위험을 높인다”

며 “이번 결과는 비타민 D 보충제가 건

강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기존

연구와 일관된다”고 평가했다. 홀릭 교

수는 이번 연구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

. 

다만 연구진은 비타민 D 보충제가 건

강한 식단과 생활습관을 대체할 수 없다

는 점을 강조했다. 맨슨 교수는 “과일

·채소·통곡물이 풍부한 건강한 식단

과 규칙적인 운동이 가장 중요하며, 보

충제는 어디까지나 보완적 수단일 뿐”

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겨울철 햇볕

노출이 적거나, 식이 제한으로 비타민 D

섭취가 어려운 경우 하루 1,000~2,000 IU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은 “보험과 같은

차원에서 합리적 선택”이라고 덧붙였

다.

홀릭 교수 역시 환자들에게 최소 2,000

IU의 비타민 D3를 매일 복용할 것을 권

고한다며, “비타민 D 결핍은 사망 위험

을 유의미하게 높인다”고 강조했다.

비타민 D의 섭취는 어린이들에게도

중요하다. 레딩 패디아트릭 어소시에이

츠의 민해식 소아과의는 “뉴잉글랜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햇빛을 통해

충분한 비타민을 공급받을 수 없다”며

어린이의 경우 하루 “600IU 용량의 복

용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민 박사는 “

시중에 판매되는 것은 대부분 1,000IU이

므로 2일에 한번 꼴 로 복용하면 좋을 것

”이라고 권장했다. 

<전체 기사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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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팝 음악에 맞춘 불꽃놀이로 장식됐는데,

구단 측은 코리안 헤리티지 나이트를 특별히

불꽃놀이가 있는 금요일로 정하고, 불꽃놀이

음악 역시 케이팝으로 채택하는 등 행사를 위

해 공을 들였다.

이보다 앞선 오후 3시에는 우스터 시청 앞

에서 시 관계자, 보스톤 총영사관, 한인들이

함께 태극기를 게양하고 기념식을 가졌다. 매

사추세츠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우스터가

보스톤에 이어 태극기를 게양한 것은 의미가

크다. 조시 패티 우스터 시장은 선언문을 낭

독했고, 김재휘 총영사가 축사를 전했다.

행사를 기획한 최지원 매니저는 “행사 후

회의에서 동료들로부터 다른 문화 행사도 한

국의 날처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기분이 좋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1월부터 보스톤 총영사관과 함께 이번 행사

를 준비해왔으며, 김재휘 총영사도 기회가 될

때마다 코리안 헤리티지 나이트를 설명,홍보

하며 한인들의 참여를 독려해왔다.

행사에 참석한 한인 H 씨는 “미국에서 케

이팝 음악에 맞춘 불꽃놀이를 감상할 수 있다

는 게 감동적이었다. 특히 아이와 함께 한복

을 차려입고 온 가족을 볼 수 있어 더욱 좋았

다”고 전했다. 한인 K 씨는 “신문에서 한

국 음식이 판매된다고 읽었는데, 불고기 타코

는 기대에 못 미쳤다. 한국 음식을 따로 판매

하는 부스가 있었으면 한다”고 아쉬움을 전

했다.    

editor@bostonkorea.com

▶▶1면에 이어서

우스터 레드삭스 코리안 나이트 최근 케이팝처럼 펑펑 터졌다

22일 우스터 시청 앞에서 태극기 게양 기념을 마치고 보스턴총영사관 김재휘 총영사 및 관계자들과 한인들 그리고 우스터 시청
관계자들이 함께 촬영했다

시구를 준비하고 있는 백민지 영사

태권도 시범단의 시범 한복을 차려입은 한인 가족이 관중석에서 인사하고 있다

케이팝 댄스그룹 엄브라가 폴라파크 메인게이트 앞에서 댄스를 선보이고 있다 케이팝 음악에 맞워 진행된 불꽃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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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다이내믹스, 인간처럼 정밀한 휴머노이드 로봇 영상 공개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매사추세츠주 월댐(Waltham)

에 본사를 둔 로봇 기업 보스톤 다이

내믹스(Boston Dynamics)가 인간

과 유사한 정밀 동작을 구현한 휴머

노이드 로봇 영상을 공개했다. 보스

톤 다이내믹스는 현재 현대자동차

그룹이 소유하고 있다.

이번 영상은 보스톤 다이내믹스와

토요타 리서치 인스티튜트(Toyota

Research Institute)가 공동으로 8월

20일 발표했으며, 공개된 지 며칠 만

에 조회 수가 86만 회를 넘어섰다. 영

상 속 로봇 ‘아틀라스(Atlas)’는

상자를 옮기고, 뚜껑을 열고 닫으며,

물체를 들어 올리는 등 복잡한 작업

을 연속적으로 수행했다. 연구진은

이를 “로보틱스와 인공지능 연구

의 큰 도약”이라고 평가했다.

이번에 적용된 ‘대규모 행동 모

델(Large Behavior Model, LBM)’

은 기존에 수많은 코드를 직접 작성

해야 했던 새로운 기능을, 인간 시연

을 통해 빠르게 추가할 수 있도록 설

계됐다. 두 기관은 “LBM을 활용하

면 긴 시간과 높은 정밀도를 요하는

복잡한 작업도 별도의 코드 작성 없

이 구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촬영 과정에서 연구진은 하키 스

틱으로 상자의 뚜껑을 닫거나 상자

를 밀어 움직이며 변수를 주었지만,

아틀라스는 상황에 맞춰 즉시 반응

하며 뚜껑을 다시 열거나 상자를 제

자리에 되돌려 놓았다.

보스톤 다이내믹스 로보틱스 연구

부사장 스콧 쿠인더스마는 “이 연

구는 향후 우리의 삶과 일터를 바꿀

범용 로봇 개발 방향을 보여준다”

며 “단일 신경망으로 장기적 조작

과제를 학습시키면 일반화 성능이

크게 향상되고, 아틀라스 같은 고성

능 로봇은 정밀성·손재주·힘이 필

요한 데이터 수집에서도 장점을 갖

는다”고 말했다.

토요타 리서치 인스티튜트의 대규

모 행동 모델 부문 수석 부사장 러스

테드레이크는 “기존 프로그래밍 방

식으로는 이 과제를 확장할 수 없었

지만, LBM은 인간의 시연을 통해

기술을 빠르게 확장한다”며 “모

델이 강력해질수록 더 적은 시연으

로도 더욱 정교한 행동을 구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체 기사 읽기>

매사추세츠 변호사 시험 합격률, 미국 평균 밑돌아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

부 = 올해 변호사 시험을 치른

매사추세츠 응시자의 합격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고 보스톤비지니스 저널

이 보도했다. 

미국 변호사협회(ABA)에 따

르면, 전국 데이터를 집계한 2월

시험에서 매사추세츠 응시자의

합격률은 약 46%로 집계됐다.

이 수치는 플로리다와 네바다와

함께 전국 29위에 해당하며, 중

간 이하 수준이다.

다만 매사추세츠는 뉴잉글랜

드 지역에서는 로드아일랜드

(54%, 전국 공동 7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합격률을 기록했다

. 전국 최고 합격률은 유타주

(72%)였고, 최저는 앨라배마

(28%)였다.

매사추세츠 내 9개 로스쿨 졸

업생들 사이에서도 합격률 차이

는 컸다. 하버드 로스쿨의 경우

이번 2월 시험에 응시한 졸업생

4명 전원이 합격했다. 이는 대부

분의 2024년 졸업생들이 이미 지

난해 여름 시험에서 합격했기

때문이다.

반면, 전체 응시자 513명 가운

데는 주 외 로스쿨 출신을 포함

한 다양한 배경의 졸업생들이

있었으며, 이 중 235명이 합격했

다. 서폭대학교 로스쿨은 응시

자가 가장 많았으며(101명), 이

중 54명이 합격했다.

변호사 시험은 주별로 매년 2

월과 7월 두 차례 치러진다. 일반

적으로 7월 시험은 가장 최근 졸

업한 로스쿨 학생들이 대거 응

시해 합격률이 높은 반면, 2월 시

험은 이전 시험에서 불합격한

이들이 재도전하는 경우가 많아

합격률이 상대적으로 낮다.

아직 2025년 7월 시험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다. 지난해 7월 매

사추세츠 변호사 시험에서는 응

시자 1,717명 중 76%가 합격해 전

국 공동 13위(네브래스카와 동

일)를 기록한 바 있다.

<전체 기사 읽기>

‘대규모 행동 모델(Large Behavior Model, LBM)’ 인간의 시연보고 빠르게 습득
보스톤 다이내믹스와 토요타 리서치 인스티튜트 합작으로 발표



The Boston Korea 2025년 8월 29일 금요일  광고 11



The Boston Korea2025년 8월 29일 금요일  미국12

(서울=연합뉴스) 황정우 기자 = 인

공지능(AI) 칩 선두 주자 엔비디아

가 27일(현지시간) 2분기(5∼7월) 실

적을 발표한 가운데 향후 성장에 대

한 엇갈린 평가가 나온다.

2년 동안 급성장한 엔비디아의 성

장세가 둔화 조짐을 보인다는 시선

과, 반대로 이번 실적이 기업들의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여전히 강력

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긍정적인

시각이다.

엔비디아의 2분기 매출과 주당 순

이익은 각각 467억4천만 달러(65조1

천555억원)와 1.05달러(1천463원)를

기록해 월가 예상치 매출 460억6천만

달러와 주당 순이익 1.01달러를 각각

'살짝' 웃돌았다.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늘어난 540억 달러에 이를 것으

로 제시하면서 월가 전망치 531억4천

만 달러를 상회했다.

실적은 월스트리트 예상치를 웃돌

았지만, 뉴욕 증시 시간 외 거래에서

엔비디아 주가는 3% 이상 빠졌다.

이는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기대

감이 그만큼 컸던 데 따른 것으로 풀

이된다.

AI 열풍 이후 엔비디아는 매 분기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실적을

내놓으며 시장 상승을 이끌었고, 이

번 실적 발표 또한 예상치를 크게 상

회할 것으로 기대됐기 때문이다.

실적 우려가 컸던 지난 1분기 때에

도 매출은 440억6천만 달러를 기록하

며, 월가 예상치 433억1천만 달러를

눈에 띄게 웃돌았다. 당시 H20 칩의

중국 수출이 제한됐는데도 시장 예

상치를 훌쩍 뛰어넘었다.

그런 이전 실적과 비교해 이날 발

표된 2분기 매출은 시장 예상치를 살

짝 웃도는 수준에 그쳤다.

여기에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매

출 증가율은 56%로 AI 열풍이 시작

된 이후 성장률은 가장 낮았고, 3분기

매출 가이던스도 일부 분석가가 600

억 달러 이상을 전망한 것보다 크게

미치지 못했다.

특히,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

래픽처리장치(GPU)를 포함한 데이

터센터 부문은 411억 달러를 기록해

평균 예상치 413억 달러를 하회했다.

지난 1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예상

치를 밑돈 것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엔비디아가 이

번 분기에 대해 다소 부진한 매출 전

망을 내놓았다"며 "지난 2년간의 폭

발적인 AI 투자 호황 이후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음을 시사했다"고 평가

했다.

이어 "이번 전망은 AI 시스템 투자

가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

려를 더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시장조사기관 e마케터 애널리스

트 제이콥 본은 "대형 데이터센터 운

영업체들이 AI 응용 프로그램의 단

기 수익성을 확신하기 어렵다면 투

자 속도를 다소 늦출 수 있다는 신호

가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엔비디아 실적이 시장 예

상치를 웃돌았고, 사상 최고 매출 기

록을 이어갔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엔비디

아가 "중국 판매 차질에도 매출이 기

록을 경신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도 "엔비디아가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여전히 강

력하다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월가와

전 세계 투자자들의 불안을 완화했

다"고 평가했다.

최근 몇 달간 주요 대형 기업들이

수십억 달러를 AI 데이터센터 구축

에 쏟아부으면서 지속 가능성에 대

한 의문이 컸는데 이번 실적이 불안

을 줄였다는 것이다.

S&P 글로벌의 멜리사 오토 연구

책임자는 "AI 열풍이 계속될 것인가

, 아니면 둔화할 것인가가 관건이었

다"며 "만약 엔비디아가 기대치를 충

족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시장을 흔

드는 수류탄'이 될 수 있었다"고 설명

했다.

그러나 중국 매출 회복에 대한 전

망이 불투명하다는 점은 엔비디아

성장세에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엔비디아는 중국용 칩 H20을 판매

해오다 지난 4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

부에 의해 수출이 제한됐다. 이후 7월

에 트럼프 행정부가 판매 재개를 승

인하면서 금세 중국 매출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 1분기 실적 발표 당시 H20 칩

의 수출 제한이 없었다면 2분기 실적

전망치가 약 80억 달러 더 높았을 것

이라고 엔비디아는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수출 승

인은 지연되고 있고 중국 수출 허가

대가로 중국 매출의 15%를 미국 정

부에 납부할 것을 요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콜레크 크레스 엔비디아 최

고재무책임자(CFO)는 "미국 정부의

수출 허가 지연으로 중국 판매가 중

단된 상태"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빨리 승인한다면 3분기에 최대 5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엔비디아는 보고 있지만 여전히 불

투명한 상태다.

중국은 엔비디아 칩 견제에 나서

고 있다. 그동안 엔비디아에 크게 의

존했던 중국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엔비디아 칩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

를 보내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은 일부 출

하를 허용하는 대신 매출의 15%를

가져가겠다는 방안을 내놨고, 중국

정부는 반대로 미국 기술 의존도를

줄이라고 독려한다"며 "엔비디아의

매출 회복 전망은 불확실하다"고 전

망했다.

엔비디아 전망은?…"성장세 둔화" vs "AI 투자 여전히 강력
2분기 실적·3분기 전망에 평가 엇갈려…"中 매출 회복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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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 연합) 김동현 특파원 =

미국에서 질병 대응을 총괄하는 당

국자가 백신의 효능을 의심하는 보

건복지부 장관과 정책 갈등을 빚다

취임 한 달도 안돼 해고됐다.

워싱턴포스트(WP)와 AP통신 등

에 따르면 수전 모나레즈 질병통제

예방센터(CDC) 국장이 27일(현지시

간) 해임됐다.

쿠시 디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모나레즈 국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

통령의 정책 의제에 동조하지 않았

고 사임을 거부해 해임됐다고 밝혔

다.

미국 언론은 모나레즈 국장이 백

신 정책을 바꾸라는 상부의 압력에

저항한 게 축출 이유였다고 보도했

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건 수장인 로

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과 그의 지지자들은 CDC가 제

약 업계와 백신 제조사들의 입장을

너무 들어줬다고 비판해왔다.

'백신 음모론자'로 유명한 케네디

장관은 백신 연구 예산을 삭감하고,

백신 자문위원회를 해체했으며, 새

코로나19 백신을 '고위험군'에만 한

정해 승인하는 등 지금까지의 백신

정책을 뒤집어왔다.

또 케네디 장관은 모나레즈 국장

에게 이번 주 내로 고위 참모들을 해

고하라고 압박했다고 WP는 전했다.

이번 주 CDC에서는 모나레즈 국

장 외에도 4명의 고위 당국자가 사임

했다.

모나레즈 국장 측은 트럼프 행정

부가 비과학적인 정책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모나레즈 국장의 변호인은 성명에

서 그녀가 "비과학적이고 무모한 지

시에 그냥 도장을 찍거나 헌신적인

보건 전문가들을 해고하기를 거부했

다"면서 "정치적 의제를 따르기보다

공중을 보호하기를 선택했고 그 때

문에 표적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건 한 당국자에 관한 것이

아니라 공중 보건 제도의 체계적인

해체, 전문가들의 입막음, 과학의 위

험한 정치화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

했다.

모나레즈 국장은 지난 7월 31일 취

임했으며 역대 국장 중 최단기간 재

임했다.

bluekey@yna.co.kr

하원 공화당, 위키피디아 조사…'정치편향 의혹' 제기

'질병 총괄' 美CDC 국장, '백신 음모론' 복지장관에 맞서다 해임
백신정책 변화에 저항하며 사임 거부…백악관 "대통령 정책 따르지 않아"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임미나

특파원 = 미국 연방하원 공화당 의

원들이 정치적 편향을 이유로 인터

넷 백과사전 위키피디아에 대한 조

사를 시작했다고 미 일간 USA투데

이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해당 의원들은 위키피디아가 백과

사전 항목에 편향적인 시각을 주입

하려는 조직적인 시도를 했다는 의

혹을 제기했다.

USA투데이가 입수한 서한에 따

르면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 감독

·정부개혁위원회와 사이버보안 소

위원회는 마리아나 이스칸데르 위키

피디아 최고경영자(CEO)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납세자 세금으로

보조금을 지원받는 학술기관의 외국

활동 및 소속 개인이 미국 여론에 영

향을 미치려는 행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사임한 모나레즈 질병통제센터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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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한우리나라 피부과를 찾은 외국인

환자가 지난 15년간 117배로 크게 늘

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2024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 통계분석 보

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해 피부과 진료를 받은 외국인

환자는 총 70만5천44명이었다.

전년도 23만9천60명에서 3배 가까

이 늘어난 것이다.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이 시작된

2009년의 6천15명과 비교하면 15년

사이에 117배 급증했다.

이 기간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

숫자 자체가 19배가량 많이 늘긴 했

지만, 피부과 진료 환자의 증가세는

이보다 훨씬 가팔랐던 셈이다.

전체 외국인 환자 진료 건수에서

피부과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9년엔

9.3%에 그쳤지만, 지난해엔 56.6%로

절반을 훌쩍 넘어섰다.

최근 5년간만 놓고 봐도 2019년엔

외국인 환자들의 진료 과목 가운데

일반내과·소화기내과·순환기내

과 등을 모두 합친 내과통합이 19.2%

로 비중이 가장 크고, 성형외과

(15.3%), 피부과(14.4%) 순으로 뒤를

이었지만 2023년부터는 피부과가 1

위로 올라섰다.

2024년 기준 피부과에 이어 성형외

과(11.4%), 내과통합(10.0%), 검진센

터(4.5%) 순으로 많은 외국인 환자

가 한국을 찾았다.

의원급만 보면 피부과 비중이

72.6%를 차지했다.

지난해 피부과 진료를 받은 외국

인 환자 중엔 일본 국적이 43.7%로

가장 많았고, 중국(24.4%), 대만

(9.6%), 미국(5.7%), 태국(3.5%) 순이

었다.

최근엔 미국 유명 인플루언서 킴

카다시안이 한국을 방문해 피부과

시술을 받은 진을 인스타그램에 올

리기도 했다.

카다시안은 동생 클로이 카다시안

과 함께 서울 용산구와 강남구에 위

치한 복수의 피부 클리닉을 찾은 것

으로 알려졌다.

mihye@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한가수 유승준(48·미국 이름 스티

브 승준 유) 씨의 한국 입국비자 발

급을 둘러싼 세 번째 소송의 결과가

28일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

장판사)는 이날 오후 유 씨가 주 로

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취소소송의

1심 결과를 선고한다.

유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세 번째

소송이다. 유씨가 법무부의 2002년

입국금지 결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서 낸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

송의 결과도 이날 나온다.

국내에서 유명 가수로 왕성하게

활동하던 유씨는 당시 군에 입대하

겠다고 공언했지만, 돌연 병역 의무

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유씨는 38세가 된 2015년 8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자

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옛 재

외동포법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

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

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게

했다.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거부

했고, 유씨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첫

소송을 제기했다.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

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지

만, LA 총영사관은 대법원 판결에

도 불구하고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

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

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씨는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냈고, 2023년 11월 대법원에

서 최종 승소했다.

킴 카다시안도 받은 K-시술…피부과 외국인 환자 15년새 117배

'병역기피'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 세번째 소송 오늘 결론

작년 방한 외국인 환자 중 피부과 비중이 56.6%

킴카다시언의인스타그램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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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이

재명 대통령이 구상하는 한반도 평

화 정착의 구체적 '액션 플랜'이 윤곽

을 드러내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자외

교에 데뷔할 조짐을 미리 읽고, 이에

맞춰 더 큰 대화의 장으로도 끌어내

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전면에 서기보다는 '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대화를 우

선 추진하는 방식으로 조심스럽게

한반도 상황을 관리하는 방향을 택

한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한미일 협력에 대립하는 북

중러 공조만 부각되는 모양새로도

흐를 수 있는 만큼 현실적으로 계획

의 성공을 장담하기는 어렵다는 분

석도 나온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8일

기자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의 다음

달 중국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

트 전쟁 승전(전승절) 80주년 열병식

' 참석과 관련, "정부는 사전에 인지

하고 있었다. 오늘 아침 발표한다는

얘기도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한미정상회담도 이런

영향이 기초로 깔려 있다"며 "우리가

잘 된 것들을 이쪽(북한과 중국)의

움직이는 흐름에 대한 연장선에서

해석해 볼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5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의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과 만나

라고 권유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

냈다.

강 실장의 설명대로면 이 대통령

은 김 위원장의 방중 계획을 사전에

알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미 대화

를 요청한 셈이다.

대통령실은 김 위원장이 2011년 집

권 이후 처음으로 다자외교 무대에

데뷔한다는 것 자체로도 멈춰 있던 '

한반도 시계'를 돌릴 계기가 될 수 있

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그간 러시아와 밀착을 강화

한 반면 중국과는 다소 소원한 관계

를 보여 왔는데, 2019년 이후 6년 만

에 중국을 방문하는 데에서는 외교

적 스탠스의 미묘한 변화가 읽히는

면이 있다.

이런 가운데 김 위원장과 관계가

좋다고 공언해 온 트럼프 대통령을

움직이도록 만들면 북미 대화의 물

꼬도 틀 수 있다는 계산이 작용한 것

으로 관측된다.

이미지 확대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

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내

놓은 '페이스메이커론'도 그 연장선

에 있는 것이란 해석도 가능하다.

한국의 거듭된 대화 손짓에 북한

이 무시로 일관하는 만큼 트럼프 대

통령을 '피스메이커'로 전면에 세우

고 이 대통령은 '물밑 조연'을 자처한

것이다.

북미 대화의 물꼬가 트일 경우 10

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

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북한을 또 다른 다자회의 자리로 유

도해 남북미 대화로 확장할 수 있다

는 예측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이 실제 이런 희망대로

움직일지는 미지수다.

정반대로 이 대통령 취임 이후 한

미일 협력이 강화되는 추세와 맞물

려 이번 전승절이 북중러 공조가 가

속화하는 이벤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김 위원장의 방중은 이 대통령의

한미일 협력 중시 기조로 인해 북한

과 중국의 관계 개선 욕구가 자극된

결과라고 볼 여지도 있다는 점에서

다.

이처럼 아직은 움직임은 나타났지

만 그 성격을 명확히 정의할 수 없는

만큼 대통령실과 정부는 페이스메이

커 역할에 충실하며 조심스러운 접

근법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에게 친서를 전달하

거나 회담을 추진할 계획이 있느냐'

는 질문에 "김 위원장과 우리가 사전

에 뭘 계획하고 각본을 짤 수 있는 관

계가 아니지 않느냐"며 "그런 구체적

인 내용을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

김민석 국무총리도 "여러 가지 정

황을 파악하면서 지금 논의하고 있

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이번 전승절 열병식에는 이

대통령을 대신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석할 예정인 만큼 이 대통령을 대

신에 우 의장이 김 위원장과 접촉을

모색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sncwook@yna.co.kr

북중대화 파악 후 북미대화 추동…'한반도 페이스메이킹' 먹힐까

김정은 다자외교 데뷔…강훈식 "미리 알아, 한미정상회담에도 영향"

'북미대화 추동 기회' 판단한 듯…한미일 vs 북중러 대립 부각될수도
대통령실 "김정은

방중 미리알아…

이런 흐름이 한미

회담에 영향"

충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린 17일 새벽 충남 서산시 읍내동 도로가 폭우로 잠겨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더

대통령실은 28일 김정은 북한 국무

위원장의 다음 달 3일 중국 항일전쟁

승전(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 열병

식 참석 계획이 발표된 것과 관련해

"정부는 이 내용을 사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관

계기관을 통해 (김 위원장의 방중 계

획을) 알고 있었고, 오늘 발표될 것

이라는 얘기도 오늘 아침에 보고받

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실장은 특히 "이번 한미정상회

담도 이런 일들의 영향을 기본으로

받았다"며 "(한미회담에서 논의가)

잘된 부분들에 대해 이런 흐름에 대

한 연장선에서 해석해볼 여지가 있

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도널드 트

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한

반도에도 평화를 만들어달라. 김정

은도 만나달라"고 했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추진하겠다. 올해 만나고

싶다"고 화답했다.

일각에서는 올해 10월 말 경주에

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정

상 간 만남을 추진해볼 수 있는 것 아

니냐는 관측도 흘러나오고 있다.

강 실장은 다만 "아직 (북미 대화

의) 공간이나 방식, 시기 등을 확정

할 단계는 전혀 아니다"라고 설명했

다.

그러면서도 강 실장은 "적어도 트

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대화하

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나. 대화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았다는 것만

으로도 향후 남북 간 채널을 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중러 밀착 움직임에 대

해 조심스럽게 바라봐야 하는 시기

가 아닌가'라는 물음에는 "기본적으

로 우리는 중국과의 관계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안정의 방향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며 "(이를 위

한) 남북 간 대화와 협력 채널은 늘

열려 있다"고 답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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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1980년대.

유신정권 다음으로 전두환이 권력을 잡으

면서 이른바 '3S'(Sports·Screen·Sex) 정

책이 시행된다. 계속된 군사 독재에 대한 반

발을 잠재우기 위해 꺼내든 우민화 정책이

다.

정치적 배경이 어떻든, 충무로에는 활기

가 돌았다. 검열이 완화되자 에로영화가 대

거 제작됐고, 사람들은 극장으로 몰려들었

다.

지난 22일 공개된 넷플릭스 시리즈 '애마'

는 그 시절 대표적인 성애영화인 '애마부인

'의 제작기를 중심에 두고 이야기를 풀어간

다.

1980년대를 '새 시대'라고 칭하는 신성영

화사의 구중호(진선규 분) 대표는 3S 정책

에 발맞춰 화끈한 에로 영화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운다.

하지만 당대 최고의 여배우이자 국제영

화제에서 상까지 받은 신성영화사 소속 정

희란(이하늬)은 출연은 해도 더 이상 노출

연기는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그러면서 에로영화 '애마부인'의 여주인

공을 찾기 위한 오디션이 열리고 낮에는 여

공, 밤에는 밤무대 백댄서로 일하던 신주애

(방효림)가 캐스팅된다.

이렇게 산전수전 다 겪고 살아남은 톱스

타와 기세 하나로 스크린을 씹어먹을 듯한

패기 넘치는 신인이 함께 영화를 만들어간

다.

'애마' 속 가장 큰 키워드는 연대다.

희란과 주애의 대립이나 견제는 초반에

만 등장할 뿐 그 뒤로 둘은 서로를 가장 잘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이가 된다.

주애는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희

란을 꼽고, 희란은 주애를 향해 "잘 웃네, 잘

울고, 너 같네"라고 차가운 듯 따뜻한 말로

연기를 칭찬한다.

둘의 관계는 영화 안에서만 머물지 않는

다.

고위층 연회 자리에 불려 나갔지만 성 접

대를 거부하는 주애를 감싸기 위해 희란이

언짢아하는 권력자를 달래기도 하고, 잡혀

갈 위기에 놓인 희란을 주애가 말을 타고 달

려와 구하기도 한다.

영화가 인기를 끌고 난 뒤 주애는 한 일본

토크쇼에 출연한다.

토크쇼 MC가 한국에서 섹시스타로 사는

것은 어떤 느낌이냐고 묻는 말에 이렇게 답

한다.

"링에 올라간 기분 비슷해요. 맷집으로 버

티고 악으로도 깡으로도 버티고 아무리 애

를 써도 언젠가 케이오(KO) 되는 날이 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냥 매일 하루씩 싸우는

자체가 중요하고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라

는 생각을 하면 막상 두려울 건 없어요. 그

러니까 잊지 않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아직

링 위에 함께 있어요."

이 대사는 주애와 희란을 넘어 그 시대를

살아낸 여배우들, 그때도 지금도 각자의 자

리에서 싸우는 모든 사람에게 보내는 응원

과 지지처럼 느껴진다.

마지막 회에서 '애마부인'의 실제 배우인

안소영이 특별출연해 공로상 시상자로 나

선 것도 이러한 의미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

다.

야만과 낭만이 교차하던 1980년대를 재현

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화가가 그린 충무로 극장 간판, 당시 충무

로의 사랑방 노릇을 했다는 청맥 다방, 타자

기로 완성한 영화 원고 등이 그 시절을 떠올

리게 한다.

형광 아이섀도로 눈두덩이를 칠하고 빨

갛게 입술을 그린 그 시절 화장, 부풀린 머

리카락과 더 크게 부푼 어깨선을 자랑하는

패션도 화면 속에서 되살아났다.

그렇다고 1980년대를 아름답게만 묘사하

지는 않았다.

배우 지망생이던 미나(이소이)는 접대에

불려 나갔다가 마약을 강제로 흡입해 사망

하고, 희란의 폭로에 구중호 사장은 남산 취

조실에서 구타를 당한다.

'3S' 정책에도 검열이 여전히 존재하고,

1988년 하계 올림픽을 유치했다며 국가 경

사라고 축하하는 와중에도 여배우들은 술

시중을 들어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을 무겁

지도, 가볍지도 않게 그렸다.

곳곳에 무거운 이야기를 배치했지만, 동

시에 코미디라는 장르적 매력도 잃지 않았

다.

'애마부인'의 '애마'(愛馬)라는 단어가 검

열에 걸리자 밤새 칠판에 다른 뜻의 한자 '마

'를 찾으며 골몰하는 곽 감독의 모습, 지금

껏 없었던 에로, 그로테스크, 난센스 장르를

섞은 영화를 만들겠다며 알몸의 남자 배우

를 붉은 끈으로 묶어 베란다에 매다는 모습

이 대표적이다.

배우들 대신 '가다마이'(대역) 역할을 해

야 하는 스태프의 고역스러운 성애 장면과 '

애마부인'의 원래 남자 주인공이었던 배우

혀헉(현봉식)이 치명적인 매력을 뽐내는 장

면은 눈살을 찌푸리면서도 계속 보게 된다.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을 받았지만 선정

적이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성의 몸과 정사 장면을 자극적으로 다

루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애마부인

'을 떠올리며 기대했던 사람들이 실망했다

는 반응을 남기는 것으로 '애마' 시리즈는

완성되는 듯하다.

heeva@yna.co.kr

야만의 시대, 링 위에서 싸운 그녀들…80년대 비튼 '애마'

(서울=연합뉴스) 고가혜 기자 = 동양의 12지

신을 모티브로 한 한국형 히어로물 '트웰브'가

8%대 시청률로 출발했다.

첫 회에서는 수천 년간 특별한 힘을 숨긴 채

인간 세상에 적응해 살아가는 12천사들의 모

습이 그려졌다.

조직 폭력배와 범죄자들을 위한 사채업체를

운영하는 태산(마동석 분)과 원승(서인국) 등

천사들이 돈을 수금하는 장면은 '마동석 표' 유

머와 화려한 액션으로 극초반 재미를 더했다.

또 알 수 없는 이유로 다른 천사들과 떨어져

지내는 미르(이주빈)가 소개되며, 그가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는지 궁금증을 안겼다.

극 후반 악의 추종자들로 인해 수천 년 만에

봉인에서 깨어난 오귀(박형식)의 등장도 긴장

감을 높였다.

이 드라마는 마동석이 직접 기획 과정부터

참여해 주목받았다. 그는 제작발표회에서 "오

래전부터 동양적 색깔이 담긴 히어로물을 해

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12지신 묘사한 한국형 히어로 등장…'트웰브' 8.1%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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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 기업에 장기 투자하면 몇 배,

몇십 배로 불어난다.”“아이가 좋아하는

게임 회사에 투자하면 성공한다.”“주가

가 저렴한 한국 기업에 투자하라.”

이처럼 그럴듯하게 들리는 조언을 내놓

는 투자 전문가들이 있다. 하지만 이런 말

들은 대부분 근거 없는 희망에 불과하며,

투자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다.

대표적인 사례가 펠로톤(Peloton)이다.

팬데믹 동안 홈트레이닝 수요가 폭발적으

로 늘면서 펠로톤의 시가총액은 한때 500

억 달러까지 치솟았다. 당시 CEO는 15년

안에 1조 달러 기업이 될 거라고 호언장담

했다. 그러나 팬데믹이 진정되자 수요가

급감했고, 현재 주가는 최고점 대비 95%

폭락했다.

이 사례는 기업 내부 경영진조차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준

다. 경영 전략, 경쟁사 동향, 재무제표 등

방대한 정보를 쥐고 있어도 향방을 맞히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게다가 경영진이 치

명적인 문제를 외부에 솔직히 털어놓을 가

능성은 거의 없다. 단순히 기업을 방문하

는 것만으로는 유망한 기업을 고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전문가들이 자주 쓰는 “저평가”라는

표현도 조심해야 한다. 주가수익비율

(PER)이 낮다고 해서 무조건 저평가된 것

은 아니다. 산업 특성, 성장 가능성, 시장

환경 등 복합적인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하며, 결국 ‘저평가’는 주관적인 해석일

뿐 투자 근거가 될 수 없다.

기업 컨설턴트 마이클 모부신(Michael

Mauboussin)은 『More Than You Know

』에서 클록스피드(Clockspeed) 개념을

소개하며 산업 변화 속도가 가치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다. 기술 변화가 빠

른 산업에서는 기업 수명, 전략, 가치 평가

방식이 순식간에 바뀌어 전통적인 평가 방

식이 무용지물이 된다. 

과거 포천 500대 기업의 평균 생존 기간

은 75년이었지만, 현재는 15년으로 줄었다

. 테슬라, 메타(페이스북), 우버 같은 신생

혁신 기업은 과거의 코카콜라나 GE와 같

은 잣대로 평가할 수 없다. 산업 변화가 가

속화될수록 기업의 미래를 예측하는 일은

더욱 어려워진다.

“주식을 산다는 것은 그 회사의 동업자

가 되는 것이며, 경영자의 철학을 이해해

야 한다”라고 말하는 전문가도 있다. 하

지만 평생을 함께 살아온 부부조차 서로의

속마음을 모두 알 수 없다. 하물며 일반 투

자자가 경영자의 진정성이나 능력을 제대

로 파악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물론 경영자의 인터뷰, 주주서한 등 참

고할 만한 자료가 있지만, 겉으로 드러난

정보만으로 자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설령 어느 정

도 파악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기업

의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전문가의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거나 지

인의 소개로 특정 기업을 골라 투자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런 선택은 도박장

에서 베팅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투자하기 전에 곰곰이 생각해 볼 필

요가 있다. 투자는 단기 대박을 노리는 행

위가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다.

개인이나 가족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장밋

빛 전망에 기대어 특정 종목에 쏟아붓는

것은 위험한 선택이다.

막연한 기대나 감정이 아닌, 분산투자와

같은 검증된 투자 원칙을 기반으로 꾸준히

실천하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진

정한 투자는 현실을 직시하고, 감정이 아

닌 이성으로 판단할 때 비로소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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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윤 철학원재미로 보는 주 간 운 세
www.askjiyun.com 

213-739-2877

8월 31일 - 9월 6일

● 운수: 그 어느 때보다 순발력이 필요합니다. 기회라 생각

되면 꼭 잡고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 금전: 거두어들이

는 수확의 시기입니다. 풍성한 가을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는 새처럼 보는 것만으로

부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 것입니다. ● 애정: 혼자 끙끙대면서 고민하지 말고

대화를 나누어보세요. 함께 의논할수록 좋은 방법이 생길 것입니다.

96, 84, 72, 60, 48, 36년생은 3, 5일 길일. 1, 2일 주의.

쥐띠 |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는 새처럼 

● 운수: 정작 중요한 것은 놔두고 엉뚱하게 중요하지도 않

은 것을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 금전: 들

어오는 것이 있지만 나가는 것도 많습니다. 지출을 신경 써서 하지 않으면 남는 것

이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 애정: 연인이나 부부간에 성격 차이로 다툴 수 있

습니다. 자신이 알던 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 낯설게 느껴질 때도 있겠습니다.

97, 85, 73, 61, 49, 37년생은 1, 4일 길일. 2, 5일 주의.

소띠 | 지출을 신경 써서 

● 운수: 세상살이가 나 혼자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

다. 두루두루 주변을 잘 살피면서 가야 하겠습니다. ● 금전: 당장

내 손에 들어오는 것보다는 훗날에 얻을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 애정:

상대가 원하는 것을 바로 알지 못하면 원하는 것을 줄 수 없습니다. 정말 상대가 바

라는 것이 무엇인지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99, 87, 75, 63, 51, 39년생은 2, 3일 길일. 1, 4일 주의.

토끼띠 | 두루두루 잘 살피면서

● 운수: 혼자서 다 하려고 하다가는 자신의 몸만 축이 납니

다. 다른 사람에게 일을 시키거나 분담하도록 하세요. ● 금전: 수

입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들쑥날쑥합니다. 많이 들어올 때 잘 챙겨두어야 하겠습니

다. ● 애정: 믿음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까지 믿어주고

어디까지 의심을 해야 하는지 아직은 판단이 잘 서지 않을 것입니다.

98, 86, 74, 62, 50, 38년생은 2, 6일 길일. 31, 3일 주의.

범띠 | 일을 분담해야 

● 운수: 여러 날 고민하게 하던 일이 드디어 해결책을 찾게

됩니다. 한숨 돌리게 되니 시간적으로나 심적으로 여유가 생깁니

다. ● 금전: 투자하기에 적합한 시기가 왔습니다. 매매나 문서로 인한 이익을 기대

해도 되겠습니다. ● 애정: 진정으로 사랑할만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동

안 가까이 있어도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 시야에 들어옵니다. 

00, 88, 76, 64, 52, 40년생은 4, 6일 길일. 2, 5일 주의. 

용띠 | 해결책을 찾고

● 운수: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하는 사람을 두고 보기 힘들

어서 고심하지 마세요. 사람이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니 결단해야

합니다. ● 금전: 적은 돈을 아끼려다가 큰돈을 쓰게 되는 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적은 것은 내어주고 큰 것을 챙기도록 하세요. ● 애정: 짝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

람에게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금방 탄로 날 수 있습니다.

01, 89, 77, 65, 53, 41년생은 1, 5일 길일. 3, 6일 주의.

뱀띠 | 큰 것을 챙기도록

● 운수: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이 다 끝난 것 같은 표정을 하

지 마세요. 안 좋은 인상을 주거나 나쁜 영향을 줄 뿐입니다. ● 금

전: 돈 문제로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정해진 한도 내에서 지출해야 하니 이리저

리 계산하게 됩니다. ● 애정: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합니다. 처음에 들었던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거나 점점 무뎌지기 마련입니다.

02, 90, 78, 66, 54, 42년생은 2, 6일 길일. 1, 4일 주의.

말띠 | 이리저리 계산하게

● 운수: 음지에서 양지로 나간 것 같이 갑자기 자신의 주변

이 환해집니다. 유익한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니 귀담아들

어야 하겠습니다. ● 금전: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중요한 일은 지금 추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매로 인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때입니다. ● 애정: 마음이 통하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 기쁨을 주는 사람이 있겠습니다.

03, 91, 79, 67, 55, 43년생은 3, 6일 길일. 2, 5일 주의.

양띠 | 기쁨을 주는

● 운수: 남이 나를 믿어주길 바라기 전에 우선 스스로 자신

에 대한 확신이 서 있는지 확인부터 해보아야 합니다. ●금전: 하

고자 하는 일이 있으면 미루지 말고 곧바로 실행에 옮기세요. 남보다 얼마나 발 바

쁘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얻는 것이 크게 다를 것입니다. ●애정: 예전으로 다시 돌

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차라리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1, 5일 길일. 4, 6일 주의.

닭띠 |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 운수: 같이 일하자는 제의가 들어옵니다. 잘만 잡으면 일

생일대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 금전: 수입이 증가하니 얼굴

에 혈색이 돌 것입니다. 노력한 것만큼 얻는 것이 있으니 만족할 수 있겠습니다. ●

애정: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해주겠지 바라지 말고 먼

저 주고자 하는 마음을 내면 더 큰 것을 받게 됩니다.

04, 92, 80, 68, 56, 44년생은 1, 4일 길일. 3, 6일 주의.

원숭이띠 | 일생일대의 기회가

● 운수: 다소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실망하지 마세

요. 충분히 만회할 기회가 곧 올 것입니다. ● 금전: 투자나 매매는

보류해야 합니다. 한푼 두푼 모으는 것은 시간이 걸리지만 잃어버리는 것은 한순간

입니다. ● 애정: 진실을 알고 나면 더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모르고 넘어갔으면

모를까 이것저것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한둘이 아닙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2, 6일 길일. 4, 5일 주의.

개띠 | 충분히 만회할 기회가

● 운수: 접촉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될 수 있으면 직접 운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

합니다. ●금전: 어느 쪽으로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수익과 직결되는 것이니 신

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 애정: 말수를 줄여야 합니다. 한 사람이 한마디를 하면

다른 사람은 열 마디를 하니 자연히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4, 5일 길일. 31, 6일 주의.

돼지띠 | 말수를 줄여야

(서울=연합뉴스) 고가혜 기자 = 2025년 대

한민국에서 조선시대로 타임슬립(시간여

행)한 주인공, 얼핏 보면 뻔해 보이는 설정

이다.

하지만 '폭군의 셰프'는 '요리'에 승부를

걸었다. 감독은 디테일한 '음식 연출'에 진

심이었고, 배우들은 '맛 표현'에 공을 들였

다.

지난 23일 첫 방송한 tvN 새 토일 드라마

'폭군의 셰프'는 폭군이자 절대 미각을 가진

왕인 연희군 이헌(이채민 분)과 미래에서

온 셰프 연지영(임윤아)이 시공간을 초월해

요리를 매개로 가까워지는 과정을 그린 퓨

전 사극이다.

지난주 방송된 1~2화는 지영과 이헌의 첫

만남, 그리고 지영이 이헌을 따라 궁으로 가

기까지의 이야기가 그려졌다.

지영은 프랑스 요리 대회에서 우승해 미

슐랭 3스타 레스토랑의 헤드셰프가 될 기회

를 얻지만, 한국행 비행기에서 미지의 힘에

이끌려 과거로 회귀한다.

낯선 숲에서 정신을 차린 그는 근처에서

사냥하던 조선 최악의 폭군 이헌과 마주치

고, 이헌을 노린 자객의 공격에 둘은 함께 죽

을 고비를 넘긴다.

이헌은 지영의 이상한 행색에 한 번, 그의

요리에 두 번 놀란다. 지영이 타임슬립 직전

챙겨 온 고추장과 버터로 만들어 준 비빔밥

은 수라상을 받는 왕도 생전 처음 느껴보는

맛이었다.

지영이 채홍(궁궐에 여인을 뽑아들이는

일)을 피하기 위해 왕의 오른팔이자 채홍사

(채홍 업무를 맡은 관리)인 임송재(오의식)

부자의 접대 음식을 마련했을 때도 이헌은

또 한 번 그의 음식을 맛보게 된다.

'수비드'라는 양식기법으로 조리된 지영

의 스테이크에 눈이 번쩍 뜨인 이헌은 '천하

일미'라는 극찬과 함께 지영을 궁에 데려가

기로 결심한다.

총 12부작 중 공개된 회차는 두 편뿐이지

만, 2회만으로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드라마의 모든 스토리가 '요리'를 중심으로

흘러간다는 것이다.

이전에도 '요리'를 주제로 한 사극 드라마

는 종종 있었다. 지난 2003년 방송된 MBC

드라마 '대장금'은 어린 수라간 나인이 뛰어

난 미각을 활용해 궁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일대기를 그렸고, 2020년 방영된 tvN '철인

왕후'는 조선 왕후의 몸에 빙의된 남자 주인

공이 궁 내 세력을 포섭하는 등 문제 해결 과

정에서 요리를 도구로 활용했다.

여기에 '폭군의 셰프'는 서바이벌과 로맨

스라는 키워드를 추가했다. 폭군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매번 요리에 목숨을 걸고, 오

직 음식을 매개로 두 주인공이 서사를 쌓아

간다는 설정이 가장 큰 차별점이다.

"음식을 주인공처럼 등장시키고 싶었다"

던 장태유 감독의 의도대로 음식의 비주얼

을 극대화한 디테일한 연출은 이 드라마의

가장 큰 묘미다.

식재료를 다듬는 지영의 손을 화면에 꽉

찰 만큼 확대해 시청자들이 요리 과정에 집

중할 수 있도록 하고, 달걀과 소고기 등 식

재료를 솥에 넣을 땐 카메라가 물속에서 이

를 찍는 듯한 독특한 촬영기법을 사용했다.

또 생소한 요리 기법은 내레이션과 자막

으로 충실히 설명하고, 완성된 음식의 '인서

트'(중요한 이미지를 확대해 장면 사이에 끼

워 넣는 것) 촬영에도 상당한 공을 들였다.

극 중 인물들이 음식을 입에 넣는 순간 함

께 따라오는 만화적 시각 효과도 극의 재미

를 더한다.

지영의 음식을 맛본 임송재 부자, 그리고

이헌의 황홀한 표정 뒤로 새우, 표고버섯,

멸치 등 식재료가 날아다니거나, 폭죽이 터

지는 장면 등은 유쾌한 웃음을 자아낸다.

감독은 음식, 배우는 맛 표현에 진심…맛깔나는 '폭군의 셰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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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K-POP

을 소재로 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가 넷플릭스를 넘어

미국 빌보드, 할리우드까지 점령한 가운데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케데헌을 대

중문화의 시대 정신을 사로잡은 콘텐츠로

평가하고 성공 요인을 26일(현지시간) 분석

했다.

3명의 여성 아이돌 그룹 헌트릭스가 악령

을 물리치는 이야기를 담은 케데헌은 이날

누적 시청 수 2억3천600만명으로 넷플릭스

영화 부분 시청 역대 1위에 등극했다.

아울러 케데헌 오리지널사운드트랙 '골

든'(Golden)은 이날 빌보드 '핫100' 순위에

서 1위를 차지했으며, 지난 23∼24일에는 정

식 개봉이 아닌 '싱어롱'(sing-along) 스페

셜 이벤트 형식의 상영에도 불구하고 북미

박스오피스 1위를 거머쥐었다.

케데헌이 지난 6월 20일 공개돼 약 두 달

이나 지난 콘텐츠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처

럼 꾸준한 인기는 기이한 현상이다.

실제 넷플릭스의 대부분의 히트작은 공

개 첫 주 이후 시청률이 급격히 하락하는 데

반해 케데헌은 9주 연속 매주 넷플릭스 시

청수 2천500만명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WSJ는 "넷플릭스의 이전 시청 수 1위 작

품인 '레드 노티스' 같은 작품도 공개 몇 주

만에 사라진다"며 "올여름 할리우드의 화두

중 하나는 케데헌 성공에 대한 이야기"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분노의 질주와 같은 장수 시리

즈가 인기를 잃고 영화 제작사들이 마인크

래프트와 같은 게임 각색에 사로잡힌 사이

에 나온 케데헌은 할리우드 최초의 완전히

독창적인 프랜차이즈 영화"라고 극찬했다.

WSJ는 케데헌의 장수 인기 비결로 독창

성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어 시

청 대상을 폭넓게 확장할 수 있고 반복 시청

도 많다는 점을 꼽았다.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대니얼 산체스

가족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그는 틱톡에서 케데헌 영상을 보고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는 8살 딸에게 애니메이션

영화를 접하게 할 좋은 방법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케데헌을 함께 시청했다.

이후 산체스의 딸은 일주일에 한번 이상

케데헌을 시청 중이다. 산체스 가족의 차 안

에서는 케데헌의 사운드트랙이 반복 재생

되고 있다.

케데헌을 제작한 소니 픽처스 애니메이

션 부문 사장 크리스틴 벨슨 조차도 "(케데

헌의 인기가) 언제 멈출지 정말 모르겠다"

고 말할 정도다.

넷플릭스와 소니 픽처스는 케데헌 열풍

을 이어가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 현재 두 기업은 후속편 제작을 논의중이다

.

아울러 넷플릭스는 실사판 제작도 고려

중이며 핼러윈을 앞두고 케데헌 관련 상품

을 판매하고 싶은 사업자들의 연락도 끊임

없이 받고 있다.

WSJ은 유통 업계가 케데헌 관련 상품을

매장에 내놓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라며 겨

울왕국 열풍 수준의 현상이라고 덧붙였다.

"아무도 예상못한 케데헌 성공…대중문화 시대정신 사로잡아"

25

아이브, 새 앨범 '아이브 시크릿'…"감정 흐름에 집중"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걸

그룹 아이브가 25일 네 번째 미니앨

범 '아이브 시크릿'(IVE SECRET)

을 발표한다고 소속사 스타쉽엔터

테인먼트가 밝혔다.

스타쉽은 "'아이브 시크릿'은 화려

한 표정 뒤 숨겨진 감정의 흐름에 집

중한 앨범"이라며 "아이브는 당당함

은 유지하면서도 그 안에 감춰진 반

전의 태도를 꺼내 보였다"고 소개했

다.

앨범에는 타이틀곡 'XOXZ'를 비

롯해 '와일드 버드'(Wild Bird), '디

어, 마이 필링스'(Dear, My Feel-

ings), '갓챠'(GOTCHA), '삐빅', '미

드나이트 키스'(Midnight Kiss) 등 6

곡이 담겼다.

'XOXZ'는 '사랑해 잘 자, 그리고

꿈속에서 만나'라는 뜻을 지닌 아이

브의 신조어다. 묵직한 808 베이스와

브라스 사운드, 단단한 드럼이 곡의

긴장감을 이끌고, 저음의 랩과 단순

한 보컬이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

낸다. 멤버 장원영이 서지음 작사가

와 함께 노랫말을 썼다.

이 곡의 뮤직비디오에는 내가 원

하는 방식으로 만들어 낸 비밀의 꿈

속으로 나를 초대하는 이야기가 담

겼다.

tsl@yna.co.kr



The Boston Korea2025년 8월 29일 금요일  26 칼럼

양약良藥이란 말이 있다. 몸에

좋은 약이라는 뜻이다. 한약韓藥

이 아닌 양약洋藥이라 할 수도 있

는데. 헷갈릴 수도 있겠다. 이어지

는 사자성어이다. 양약고구良藥

苦口. 몸에 좋은 약인데, 먹기에는

입에 쓰다는 말일게다. 입에 단것

은 과히 몸에 졸지는 않다. 설탕이

그러하다.

일반음료인 콜라는 약으로 먼

저 개발되었다. 소화기능 개선과

각성 효과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

이다. 그런데 설탕이 듬뿍 든 콜라

는 입에 무척 달다. 그럴 적에 설

탕을 뺀다면, 콜라는 입에 달지않

아 오히려 쓸것이다. 양약고구라

했으니, 쓴 콜라는 좋은 약일수도

있긴 하겠다. 

나태주 시인이다. 세상에 좋은

약이라 했다. 

세상은 아직도 (징글징글하도

록)좋은 곳이란다. 

아버지 말씀이 약이 되었다.

… 말씀이 더욱좋은 약이었다. 

(나태주,  "좋은 약" 중에서)

한국신문에서 읽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에 관한 기사이다.

대통령의 주치의가 밝혔다고 했

다. 대통령은 현재 햇볕 노출로 인

한 피부 손상이 있으며, 콜레스테

롤 수치는 높다고 한다. 이런걸 밝

혀도 되는가 그건 모르겠다. 국가

일급비밀이 아니던가?

트럼프 대통령이 코카콜라의

완전팬이라 한다.  콜라뿐아닌데,

아예 햄버거를 함께 즐긴다는 거

다. 감자튀김인 프렌치프라이 또

한 좋아 할것임에 틀림 없다. 햄버

거는 콜라와 케쳡을 찍은 감자튀

김과 같이 먹어야 하기 때문일 게

다. 

케첩안에 들어있는 설탕은 어

찌되는가. 한잔의 콜라 역시 설탕

이 듬뿍들어 있다 했는데, 그걸 즐

겨 마시는 트럼프 대통령은 콜레

스테롤 위험으로 부터 안전한가?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단다. 코

카콜라는 사탕수수로 만들어라.

대통령덕에 코카콜라는 대박을

쳤다. 강한 대통령이 강한 맛의 코

카콜라를 연일 띄우는가 싶어 하

는 말이다. 

좋은 약은 언제나 강하고 입에

쓴 약일까. 강한 약이 진정 좋은

약이 될수 있을까 말이다. 

이것이 네 몸에 양약이 되어 (잠

언 3장 8절)

신영의 세상 스케치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림이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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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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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미스 미국50주 선포외침전도미션 출판감사예배"에 참석하고…

한담객설閑談客說: 양약고구良藥苦口

지난 8월 25일(월) 오클랜드 가든 소재 “

하크네시아교회(전광성 목사 시무)”에서 <

한미 두나미스 예수교장로회 총회> 주관: 유

나이티드 두나미스 신학대학교 <학교 관계

자 직원 및 운영위 행정 조직> 총장: 최영식

박사, 행정총장 및 학장: 김희복 박사, 명예

총장: 피종진 박사, 글로벌총장: 고석희 박

사, 해외총장: 최요한 박사, 월도 전도총장:

김기남 박사, 재단이사장: 최영식 목사, 법인

대표 이사장: 김희복 목사, 교목: 배영숙 목

사(NY), 교목(NJ) <전도팀 임원조직> 주최

: 전도단장 김희복 목사, 부단장: 배영숙 목

사, 총무: 송영희 목사, 협동총무: 우정하 목

사, 황숙희 강도사, 두나미스 기자: 신 영 선

교사

20여 년간 맨하탄의 거리를 한결같이 한여

름 뙤약볕의 무더위와 혹한의 한겨울 속에

서도 쉬지 않고 단장인 김희복 목사와 전도

팀들은 ‘오직 예수!’, ‘오직 복음!’, ‘

오직 영혼구원!’에 대한 주님의 명령을 따

라 복음을 전했다고 한다. 미국50주를 한차

례 돌고 거의 두차례를 마무리를 지을 때 쯤

그 여정을 한땀 한땀 바늘 땀 꿰듯 그렇게 모

아 엮은 책이 바로 <두나미스 미국50주 선포

외침전도미션>인 것이다. 그동안 전도 여정

중 운전을 맡았던 김희복 목사, 전병렬 목사

, 배재상 안수집사의 그 노고가 없었더라면

불가능했을 일이다.

전도팀 부단장 배영숙 목사의 사회와 이

광선 전도사의 반주로 1부 예배가 시작되었

다. 뉴욕주찬양교회(배재상 안수집사 외 찬

양팀)의 경배와 찬양이 있었으며, 사회자의

묵도와 다함께 찬송을 불렀다. 교수 김경열

목사의 대표기도가 있었고, 남태성 선교사

의 성경봉독(롬 1:16)이 있었으며, 이어서 뉴

욕장로성가단(단장 송윤섭 장로)의 특송 “

하늘의 곡조 울리니”가 있었다. 

두나미스 졸업생들(최정애 강도사, 박정

원 목사, 신 영 선교사) 미국50주 전도 및 뉴

욕 맨하탄 전도와 한국 10도(서울, 제주도 포

함) 전도 간증이 있었다. 최정애 강도사의 간

증에는 “복음은 내가 사는 길, 전도는 남을

살리는 길”이라는 귀한 나눔으로 감동을

주었다. 또한 박정원 목사는 내성적인 성격

에 외침전도에 자신이 없었지만, 미국50주

전도를 참석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

로 전도하게 되었다고 한다. 신 영 선교사는

맨하탄 전도를 나가며 세상나이 90이 되신

권사님을 뵈면서 전도의 영혼구원의 확신과

열정을 더욱 든든히 세울 수 있었다고 고백

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

절) 

“복음 선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이종식 목사(베이사이드장로교회

)의 말씀 선포가 있었다. 이번 출간된 책은

복음을 전하는 부분이 많이 담겨있다며 다

음에 책을 출간하게 된다면 선포했던 복음

으로 열매맺은 이들의 글이 모아지면 더욱

좋겠다는 말씀도 나눴다. 또한 이종식 목사

는 요나의 이야기를 나누며 복음의 능력에

대해 한층 강조했다.

이어서 두나미스 신학생인 이광선 전도사

의 특별송이 있었으며, 총동문회 회장 문종

희 목사의 인도로 미국, 한국, 북한, 이스라

엘 및 온 세계 전도자들의 전도와 온 세계 선

교사님들의 선교를 위하여! 합심기도가 있

었다. 뉴욕크로마하프 연주단(회장 이진아

목사)의 “주의 길을 가리라” 헌금송이 있

었으며, 김정길 목사(뉴욕엘피스장로교회)

의 헌금기도가 이어졌다. 그리고 협동총무

우정하 목사의 광고가 있었고 다같이 찬송

을 부르고 안창의 목사(증경회장)의 축도로

1부 순서가 마무리되었다.

2부 순서에는 김희복 목사가 사회를 맡았

으면 박준열 목사(뉴욕선한목자교회)의 기

도와 미국50주 및 맨하탄선포외침전도팀(총

무 송영희 목사) 및 에어로폰 연주(지도 구

영희 권사)가 있었다. 고석희 목사(두나미스

신학 글로벌 총장)와 김영호 목사(교수, 아

카데미 대표)의 서평이 있었으며, 한준희 목

사(뉴욕목사회 회장), 이준성 목사(뉴욕교

역자연합회 회장), 신현택 목사(증경회장),

이만호 목사(증경회장), 윤오성 목사(교수)

가 축사가 있었다. 전희수 목사(기쁨과 영광

교회), 임영건 목사(뉴욕주안에교회), 하정

민 목사(미주여성목회자협의회 회장), 민제

기 선교사(MJMC 리더), 손대성 장로의 격

려사가 있었으며 최윤섭 목사(뉴욕그리스

도교회)의 마침기도 및 식사기도가 이어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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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 질환은 국내 사망 원인 중 암에 이어 두

번째로 높고 단일 장기 질환 중에서는 사망률 1

위를 차지하며 세계적으로도 주요 사망 원인

1~2위를 다투는 중대한 질환이다. 과거에는 주

로 노년층에서 발생했으나, 최근에는 30대 이

하 젊은 층에서도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다. 특

히 심장 질환 중 부정맥은 돌연사의 주요 원인

으로 조기 발견과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부정맥 환자

수는 2018년 37만 822명에서 2022년 46만 3,538명

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환자 수는 80세 이

상이 많지만, 10~20대 젊은 층 증가세도 뚜렷하

다. 2018년 대비 2022 년 환자 증가율이 10 대

(10~19 세)는 33.5%, 20 대(20~29 세)는 32.3%로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심장은 전기 신호로 박동하며, 정상 성인의

심박수는 분당 60~100회 정도다. 하지만 이 전

기 신호 체계에 이상이 생기면 심장이 비정상

적으로 빠르거나 느리게, 혹은 불규칙하게 뛰

게 되는데 이를 ‘부정맥’이라 한다. 부정맥

은 서맥, 빈맥, 세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서맥

은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느리게 뛰는 것으로,

어지럼증·무력감·실신 등의 증상이 나타나

고, 빈맥은 심장이 분당 100 회 이상 빠르게 뛰

는 상태로, 두근거림·흉통·호흡곤란 등의 증

상을 동반한다. 세동은 뇌졸중이나 심부전을

유발할 수 있는 고위험 부정맥으로, 혈전이 형

성돼 뇌경색 등 합병증 위험도 높다. 

부정맥의 원인은 고혈압, 허혈성 심장질환,

심부전, 판막 질환뿐만 아니라, 선천성 심장 기

형, 유전, 갑상선 기능 항진증, 비만, 수면무호

흡증, 과음 등 매우 다양하다. 문제는 부정맥이

간헐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고

, 자각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쉽게 간과하기 쉽

다는 점이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 등 기저 질환

이 있거나 심장병 가족력이 있는 65세 이상 고

위험군은 증상이 없어도 정기적인 심전도 검사

를 받는 것이 좋다. 부정맥은 기본적으로 심전

도(ECG) 검사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증상이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

루 동안 환자의 심장 리듬을 측정하는 24시간

홀터 모니터 검사가 효과적이다. 이 외에도 심

장 초음파, 운동 부하 심전도, 기립경사 검사, 전

기 생리학 검사 등 다양한 진단 방법이 활용된

다. 치료는 부정맥의 종류와 중증도에 따라 다

르며, 일반적으로 약물치료부터 시행한다. 

약물치료에 효과가 없거나 빈맥 등 특정 부

정맥의 경우에는 전극도자절제술이 적용된다.

이는 문제 부위를 찾아 70~100 도의 고주파 열

로 태워 제거하는 치료법으로, 완치 가능성도

높다. 또한 냉각풍선도자절제술은 발작성 심방

세동의 원인이 되는 전기 신호 차단을 위해 폐

정맥에 특수 풍선을 밀착시킨 후 급격히 냉각

시켜 치료한다. 심장 박동을 일정하게 유지하

는 인공심박조율기, 심실 빈맥이나 심실 세동

으로 인한 급사를 막기 위한 삽입형 제세동기

도 치료에 사용된다. 

부정맥 예방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검진과 건

강한 생활습관이 중요하다. 가족력이 있거나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경우, 자각 증상이 없어

도 정기적으로 심전도 검사를 받아 위험 요인

을 조기에 파악해야 한다. 또한 고혈압, 당뇨 등

동반 질환이 있다면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 하루 30분 이상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심혈

관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무리한 운동은 오히

려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

다.

부정맥은 술, 담배, 카페인 섭취를 줄이고 과

로와 스트레스를 피하는 등 생활습관 개선으로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하다. 흉통이 지속되거

나 이상 증상이 느껴진다면 지체하지 말고 병

원을 찾아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야 한다.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20~30대의 발병률

이 증가하고 있는 돌연사의 원인인 부정맥에 대

해서 휴람 의료네트워크 H+양지병원 심장내과

최 규영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알아보고

자 한다.

“돌연사 90% 원인 ‘부정맥’” 및 그 밖의 휴람
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
업부 김 수남팀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Kakao ID : huramkorea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H+양지병원

돌연사 90% 원인 
‘부정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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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빼려다가 머리카락이 빠졌다? 
유명 비만약의 충격적인 부작용!

미국 내과 / 비만 전문의 이용현
Charles River Medical Associates - Obesity Clinic

61 Lincoln Street, Suite 301, Framingham, MA 01702

508-820-8332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GLP-1 계열 약물(웨고비, 젭바

운드)을 시작한 뒤 머리카락 빠짐

을 경험하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

습니다. 임상시험에서도 위고비

약 3-6%, 젭바운드 약 5-8% 사용

자에서 탈모가 보고됐는데요. 원

인 감별부터 필요한 검사, 치료 방

법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립

니다.

1. 약 때문일까? 많은 분들이 겪

는 고민

“체중은 잘 빠지는데 머리카

락이 한 움큼씩 빠져요.”

빠른 체중 감량 자체가 머리카

락 성장 주기에 영향을 주어 휴지

기 탈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

지만 약물 효과만을 탓하기 전에

영양 결핍, 갑상선 문제, 호르몬 변

화 등 다른 원인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2. 필요한 검사: 우선순위 검사부

터

Obesity Medicine Association

에서는 GLP-1 계열 약물을 복용

중 탈모가 발생한 환자에서 다음

항목을 우선적으로 검사할 것을

권장합니다.

철분 및 저장철 → Serum iron,

Ferritin

비타민 D → 25(OH)D

아연 → Plasma zinc

갑상선 기능 → TSH

급격한 체중 변화는 특히 철분,

아연, 비타민 D 결핍과 관련이 많

기 때문에 이 네 가지는 기본적으

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2차 검사: 필요할 때만 선택적

으로

만약 위의 1차 검사 결과가 모두

정상인데도 탈모가 계속된다면,

증상에 따라 선택적으로 다음 항

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B12, 비타민 B7, 엽산 

셀레늄(Selenium), 구리(Cop-

per)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남성호르몬 프로필 

프로락틴(Prolactin)

코르티솔(Cortisol) 

⚠️ 중요: 2차 검사는 무조건 모

두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증상, 병력,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맞춤형으로 진행합니다.

4. 모든 검사가 정상이면?

모든 원인을 평가했음에도 탈

모가 지속된다면, 치료적 접근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미녹시딜 (Minoxidil)

최근에는 저용량 경구 미녹시

딜도 활용 증가

피나스테리드·두타스테리드

(Finasteride/Dutasteride)

남성형 탈모에서 더 효과적

스피로노락톤 (Spironolactone)

여성형 탈모에서 유용한 항안

드로겐제

보조 치료

PRP(자가혈소판 주사), 저출력

레이저 치료, 메조테라피 등

5. 마무리 조언

웨고비·젭바운드 복용 중 탈

모가 발생하더라도 원인이 다양

하기 때문에 약물 때문이라고 단

정 짓기보다는, 영양 상태, 호르몬

, 대사 변화 등 다각도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사를 통해 원

인을 명확히 하고 필요할 경우 맞

춤형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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